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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나는 눈 앞에 보이는 대상이 주관적인 지각을 통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에 관심이 있다. 우리는 타인과 소통하기 위해서 눈 앞의 대상에 

대한 일반화 된 인지 방식과 이를 표현하는 공통의 언어 체계를 사용한다. 

이것은 집단의 보편적 약속이지만, 수 많은 개인들의 다양함을 모두 표현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에 익숙해지고, 어느새 사실이나 

진리라고 믿기도 한다. 하지만 나는 사실이 하나일 수 없고, 따라서 진리나 

믿음도 하나로 고정되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은 본인이 

한국과 미국, 일본을 오가며 겪은 문화적 다양성의 경험을 바탕로 한다. 

문화에 따라 많은 기준이 달라지는 경험 속에서 나는 오히려 사실은 

가변적이며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을 실감하였다. 그러면서 문화적으로 

고정된 관습들, 객관성에서 흥미를 잃고 주관성에서 보다 많은 의미를 찾게 

되었다. 사물을 볼 때에도 직접적인 경험과 여기에서 오는 지각의 현상들, 

상상과 같은 주관적인 반응들을 더 생생하게 느끼고 이를 표현한다.  

 사물을 눈으로 보며 인지하는 방식과 주관적으로 지각하며 나타나는 

현상들 사이에는 거리가 있다. 익숙하게 체계화된 기존의 인지구조에서 

벗어난 주관적 지각에는 감정들이 미묘하게 섞여 있고, 무의식이 발현되어 

비현실적인 상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나에게는 생생하고 

자연스러울지라도 객관적인 기준에서 보면 이상하거나 낯설고 비논리적일 

수 있다. 나는 이 차이에 주목하였다. 사물이 낯설음을 유발할 때 불편함, 

이질감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호기심과 새로운 자극을 주기도 한다. 이러한 

양가적 반응은 의외성 ( une x pe cte dne s s )  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의외성은 낯선 새로움을 통해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 주위를 환기시켜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나는 자유로운 의식과 상상을 드러내면서 이것이 

객관적 기준을 되묻는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며 작품에 임한다. 이러한 

점에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의외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II	  

 나는 자유연상을 활용하여 의외성을 표현한다. 연상은 자유로운 의식의 

흐름으로써 주관적 이미지로 떠오른다. 나는 자유연상을 통해 나의 

무의식과 객관적 인식과의 거리감을 탐구하였고, 이를 연상이미지로 

시각화 해 보았다. 이 때 사물의 형태와 어느정도 유사성을 통해 발현되는 

구체적 연상을 활용하여 객관성과 주관성의 거리감을 조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제목에서 원관념을 명시하는 방법도 사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나는 내면의 감정을 보다 명확히 확인하거나 해소하기도 하였다. 초기에는 

낯선 도시에서 느끼는 낯섦과 혼란함이 나의 감정을 자극하였고, 차츰 

일상에 대한 관심과 집단적 보편성에 대한 개인적 갈등이 커져가면서 

작품의 주제적 변화를 겪게 되었다. 즉 의외성을 내면으로 부터 발견하고 

표현하면서 일상의 환기, 개인적 상상의 의미화와 같은 주제들이 드러났고, 

이에 따라 표현방식도 확장시켜 보았다. 따라서 작품은 평면에서 입체 

영상설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표현 방식의 실험과 함께 진행되었다. 먼저 

판화의 표현기법을 활용하여 평면 드로잉의 직접적이며 감정적인 표현을 

절제하였고 콜라주와 같은 생경함의 표현 효과를 더욱 강화해 보았다. 또한 

평면에서 나아가 실제의 대상을 통해 의외성을 강조하고자 사물의 

그림자를 사용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오브제 조각과 영상 설치 또한 

실험적으로 제작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 과정들을 전개하고, 각각의 소재와 표현방식을 주제에 

따라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나의 관심사가 주제가 되고 시각적으로 

전달되기 까지의 과정을 되짚어 보면서 주제로 세운 가설과 표현 방식의 

모색에 있어 문제점과 가능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었다. 이 연구를 통해 

본인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 또한 확고히 할 수 있었다.  

 

주요어 : 문화적 횡단, 의외성, 연상작용, 시각적 부조화, 그림자, 판화, 오브제 조각, 

영상설치  

학  번 : 2011-2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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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본인에게 있어 여러 차례 다른 문화권으로의 이동과 생활의 경험은 

새롭고도 낯선 큰 자극이었다. 처음 대하는 환경 속에서 매번 다른 생활 

방식에 맞춰야 하는 혼란이 반복되었다. 새롭고 다른 것을 받아들이기위해 

나의 시각은 변화하였고, 때문에 이미 익숙하고 명확히 알던 것들도 낯설고 

생경하게 다가왔다. 이윽고 나는 어디에서도 자연스럽고 익숙하기 보다는 

이상하고 불편한 감정을 자주 느끼게 되었다. 누구나 자신에게 불편함을 

유발하게 만드는  것에는 신경이 곤두서게 될 것이다. 나에게 자주 

느껴지는 낯설음은 항상 이러한 감정을 유발하였고 이 감정의 자극은 

나에게 시각적 반응으로 이어지곤 하였다.  

 그것은 불안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호기심이기도 하였다. 나는 이에 대한 

반응으로 작은 대상일지라도 자세히 오랫동안 바라보곤 하였고, 거기서 

미처 보지 못했던 새로운 이미지를 발견하거나 예상치 못한 연상과 상상의 

이미지도 자주 떠올리게 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주관적 반응에 대한 여러 

질문도 갖게 되었다. 일련의 과정을 통해 나는 대상을 보는 것, 아는 것 

만으로는 충분히 나와 대상의 관계를 담아낼 수 없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또한 대상에 대한 일반적 인지의 과정에 있어 ‘ 나라는 주체는 빠져 있지 

않은가?’  하는 의심도 생겨났다.  

 나는 이 질문에 가장 잘 답할 수 있는 것이 나 자신이라고 생각한다. 

보편적인 배움에서 나아가 스스로 대상을 경험하면서 느껴지는 것들에는 

나만의 주체적 시각이 깃들어 있고, 이를 통해 나에 대한 이해 또한 더욱 

풍부해 질 것이라 여긴다. 따라서 평소의 내게는 익숙한 방식에서 벗어난 

반응인 연상이미지와 상상 같은 주관적 인식은 나에게 흥미로운 탐구의 

대상이 된다. 즉 자신의 연상이나 상상 이미지가 보편성에서 벗어난 

이상함이 아니라, 일반적인 인식을 새롭게 환기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작품에 임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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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을 통틀어 다르지만 새롭다는 양가성을 의미하는 ‘ 의외성’ 으로 

보고자 하였다.  

 이같은 의도를 바탕으로 본인은 2 0 1 1 년부터 2 0 1 3 년 까지의 기간 동안 

연상작용과 이로 인한 상상을 부각시켜, 일상 속 사물을 시각적으로 

변형하는 작품을 제작하였다. 그 당시 나는 오랜 타지 생활을 마치고 

고향인 서울에 돌아와 오히려 묘한 낯설음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 

일상에서 자주 보는 사물에서 조차 강하게 떠오르는 이전 생활의 기억, 

낯선 시각이 자극하는 상상력을 통한 이미지들에 빠져버리곤 하였다. 이 

주관적 지각은 예기치 못하게 자주 발현되었고, 본인에게는 매우 생생한 

감각이었으므로 이를 표현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일정 기간동안 

다소 산발적인 소재들과 다양한 표현 방식을 통한 실험의 과정을 거쳐야 

했다. 본 논문에서는 이 시기에 제작한 각각의 작품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면서 주제의 변화와 이에 따른 표현방식을 면밀히 검토해보고자 

한다.  

 작품이 나의 경험과 정서를 다루고 있는 만큼 나는 먼저 기존의 나의 

인식에 대한 의심이 시작된 개인적인 계기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작품의 동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본론 II 장에서 다룰 것이다. 

나에게 낯설음이란 어디에서 비롯되었고,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다양한 

문화적 경험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II 장 2 절에서는 

내면의 상태를 구체화 함으로써 의외성에 포함시키고 있는 주관적 감정의 

범위를 밝힐 것이다. 나아가 의외성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작품의 주제도 

살펴볼 것이다. 이렇게 의외성으로 나의 상태와 작품의 주제를 크게 한 

방향으로 엮어 본 뒤에는 각각의 작품을 중심으로 소재에 따라 부각된 

주제와 표현방식을 설명해 볼 것이다. 이를 본론 III장에서 다루어 보고자 

한다. 이를 크게 분류하여 단순화되고 중첩된 표현이 두드러지는 

평면작업과, 그림자라는 존재를 연상에 비유하여 활용한 작품들, 나의 

지각의 세계와 사물의 불일치하는 관계를 강조하여 의외성을 표현한 

작품들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 볼 것이다. 이와 함께 각각의 소재에 

담긴 경험과 정서, 표현방식의 변화를 겪은 이유를 살펴보면서 작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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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모색해 볼 것이다. 작품이 다양하게 진행된 만큼 

표현방식과 매체의 관계에서도 이러한 고찰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IV장에서는 매체의 선택과 그 효과를 서술할 것이다. 나의 작품은 상상을 

손쉽게 펼칠 수 있는 평면에서부터 공간에서의 실질적인 감각을 전달할 수 

있는 입체와 영상까지 다양한 매체로도 표현되었다. 아울러 자유로운 

상상의 표현을 적절히 정제할 수 있는 판화매체를 중심으로 조형적 효과와 

적절성을 분석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 보충 설명을 위해 이전의 드로잉과 작업노트, 다른 작가들의 

작업 및 다수의 참고문헌을 또한 사용하였음을 밝힌다. 연구를 통해 작품의 

동기가 되는 경험과 시각의 형성과정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표현 하고자 

하는 주제와 그 방식이 적절하였는지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일련의 과정을 통해 앞으로의 작업에 필요한 방향을 확고히 

해 나가는 데 도움을 얻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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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의외성의  발현  

 

1 .  문화적  횡단과  자아의  발견   

 

 나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에서 서구 문화를 접하고, 다시 일본이라는 

가깝고도 다른 동양 문화를 경험하며 생활하였다. 나는 태어나서 보고 자란 

익숙한 문화를 떠나 다른 문화권에서 두 차례에 걸쳐 이방인의 존재가 

되었었다. 이방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보다 공통의 유대감과 동질감을 

결여하거나 상실하는 경험이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나의 관심사와 

사고방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었다. 이는 나의 자아를 

변화시킬만한 영향력으로, 달라진 시선과 사물을 보는 태도는 궁극적으로 

작품의 주제와 표현적 특성을 형성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나의 문화적 경험을 통해 체득한 이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이는 본인이 작품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 즉 

동기에 해당된다. 또한 이 영향력에 의해 변화된 자아의 상태와 나타나는 

반응들을 분석하여 궁극적으로 작품의 주제와 표현적 특성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큰 태도를 발견해보고자 한다.  

 낯설음은 익숙치 아니하다1라는 뜻의 ‘ 낯설다’ 에서 파생되는 감정이다. 

익숙한 곳을 떠나 느끼게 되는 감정은 우선 낯설음이다. 낯설음은 주관적 

감정이므로 나의 입장에서 이 감정을 잘 떠올려 보았다. 사람이 사는 

평범한 도시들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유사한 부분도 분명히 존재한다. 

낯설음은 처음 보는 대상에서 느껴지는 이상함, 그리고 알 수 없기에 

다가오는 불안감과 긴장감을 준다. 때로는 분명히 달라진 사람과 간판들 

말고도, 자주 보던 문, 컵, 연필 마저 어쩐지 조금씩 달라보이며 서먹해진 

기분이 든다. 비유하자면, 나는 이럴 때 눈 앞의 세계에 작은 균열이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한번 균열이 생겨나니 자꾸만 풍경들이 부조화를 

	  	  	  	  	  	  	  	  	  	  	  	  	  	  	  	  	  	  	  	  	  	  	  	  	  	  	  	  	  	  	  	  	  	  	  	  	  	  	  	  	  	  	  	  	  	  	  	  	  	  	  	  	  	  	  	  
1	  국립 국어원 (주) 낱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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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면서 눈에 거슬리게 된다. 익숙하던 것도 조금 멀어진 듯한 감정은 

대상을 다시금 들여다보고 싶어지게 만들기도 한다. 이렇듯 대상이 서먹해 

보이면, 새로운 기분을 유발하며 관찰해보고 싶은 반응이 생겨난다. 사물을 

처음 보는 것처럼 바라보면 색깔이며, 형태가 생생하게 눈에 들어온다. 

어느 때는 실제로 다른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킨다. 사물인데 문득 움직일 

것만 같다던지, 무엇과 닮은 것이 보이기도 한다. 일련의 반응들은 내 머릿 

속에서 당황스럽고 이상한 이미지들을 떠오르게 만든다.  

인지심리학에서는 이런 반응을 스키마 불일치 ( s che ma incongr uity  

the or y )이론으로 설명한다. 스키마( s che ma)란 이전 경험에 의하여 

개발된 내부구조로서 환경에 대한 체계화된 기대유형이라고 정의된다. 2 

사람들은 각자의 스키마를 통해 정보를 지각하고, 조직화하며, 대상을 

평가한다고 한다. 대표적으로 기존에 이미 경험하였거나 배워서 알고 있는 

문화적 지식이 그것이다. 낯설음과 이질감, 어긋나있는 듯 부조화스러움과 

같은 감정적 갈등은 바로 이 기대 유형으로서 자신의 스키마에 어긋나거나 

벗어난 대상에서 오는 것으로 설명된다. 

 나는 이 의도치 않은 지각의 현상을 작품에서 표현하고 있다. 늘 곁에 있던 

문고리며, 구둣주걱, 소쿠리, 가로등 같은 사물도 나에게는 무심히 

지나쳐지지 않았다. 자꾸만 나의 시야에서 두드러지며 시선을 빼앗아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곤 하였다. 이들은 추억이며, 상상을 자극하게 

만들면서 나의 주의를 흐리곤 한다. 사실 누구나 공상을 하고, 꿈을 꾼다. 

그러나 누구나가 그 공상과 상상을 자신의 일상보다 우선시 여기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이 현상들을 개인적 유희로 여기지 않고, 작품으로 

만들고자하는 나에게는 보다 특별한 의미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인지구조인 사물에 대한 기대 유형, 즉 스키마와 

연관이 있다. 나는 자신의 스키마가 남들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였다. 또한 그것을 바꾸려고 하기 보다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개발하고자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나는 이 태도를 나의 다양한 문화적 

	  	  	  	  	  	  	  	  	  	  	  	  	  	  	  	  	  	  	  	  	  	  	  	  	  	  	  	  	  	  	  	  	  	  	  	  	  	  	  	  	  	  	  	  	  	  	  	  	  	  	  	  	  	  	  	  
2 남고은, 김현석, 「시각의 주의 과정에서 부조화에 관한 연구」,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 연구 제 48 권, 2014, 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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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에 의한 영향이라고 생각한다. 본인의 이 경험을 설명하기에 앞서 조금 

더 직관적으로, 그리고 그 영향력을 보다 잘 표현하기 위해 ‘ 문화 

횡단’ ( t r ans cultur a t ion) 3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문화횡단은 

수평적으로 문화와 문화 사이를 넘나든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물리적으로 

수평적이다라는 표현에 중요성이 있다. 세계화된 현대에 있어 문화는 

과거의 식민지배를 통한 일방적 문화의 수용, 즉 수직적 우위 관계에서 

벗어나 수평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나의 

해외체류, 학습의 경험을 ‘ 문화적 횡단’ 의 경험이라 부르고자 한다. 나 

역시 상반된 문화들 사이를 스스로 선택하여 오고 갔다. 이 때마다 한 

가지의 문화에 종속되기 보다는 섞이고 확장되면서 변화하였다. 그러면서 

스스로의 존재와 내면을 새롭게 자각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문화적 횡단의 여정 동안 나는 스스로를 여행자 또는 이방인으로 느낄 

때가 많았다. 이방인인 나의 사고방식과 행동은 그것이 이미 배운 것이라 

할 지라도 타 문화 속에서 다른 것, 혹은 조금 이상한 것이 되어버리곤 한다. 

이를 테면, 나이가 많은 사람을 만날 때, 나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며 공손히 

인사를 하게 된다. 인사법이 다른 미국에서 생활할 때는 여러 사람 중에서 

나 혼자만 고개를 숙이는 행동이 종종 어색한 상황을 만들었다. 일본에서는 

그들과 유사한 동양인의 외모를 가지고 있으므로 내가 크게 외국인으로 

드러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로 인해 그들의 매우 공손한 인사법을 따르지 

	  	  	  	  	  	  	  	  	  	  	  	  	  	  	  	  	  	  	  	  	  	  	  	  	  	  	  	  	  	  	  	  	  	  	  	  	  	  	  	  	  	  	  	  	  	  	  	  	  	  	  	  	  	  	  	  
3

문화횡단은 변경의 종속된 사람들은 지배적인 문화나 식민지 본국으로부터 

전해지는 문화를 온전히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입장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용한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쿠바의 사회학자 페르난도 오르티스 (Fernando 

Ortiz)가 1940 년대에 만들어낸 개념이다. 이 개념은 매리 루이스 프랫의 저서 

<제국의 눈-여행기와 문화횡단>을 경유해서 영어권 문화이론 내로 들어왔다. 

그녀는 “문화횡단”은 “종속적 주변적 집단이 지배적 또는 메트로폴리스 문화에 

의해 그들에게 전해진 재료들을 선별해서 그로부터 뭔가 창안해내는 접촉지역의 

현상이다”라고 한다. 본 논문에서도 문화의 혼종성보다 문화횡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이처럼  “문화횡단” 이 능동적인 선별을 통해 “발전”으로서의 

가능성을 가지고 사용되지만 혼종성은 그에 반대되는 수용적 의미의 용어이기 

때문이다. 존 크라니어스커스, 김소영/강내희 번역, 「번역과 문화횡단 작업」, 

흔적 1 호/ 제 3 부: 번역과 근대성, 2001, p.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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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면, 실례를 범하는 예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곤 하였다. 나는 어딘가 

다르고 이상한 존재로 비춰질 때가 많았다. 내가 이 상황에서 스스로를 

고립시키지 않고 지켜내는 방식은 ‘ 나는 틀리지 않다’ 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조금 다른 것일 뿐 나는 틀리지 않다는 생각을 통해 새로운 곳에 

적응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점차 조금의 차이들을 가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부정하지 않고 인정할 수 있었다.  

 스키마를 형성하는 가장 큰 요소는 문화일 것이다. 나는 공간을 

물리적으로 횡단하였을 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 및 가치관을 형성하는 

‘ 문화적 틀’  또한 횡단하였다. 문화란 의복, 언어, 전통 등과 같이 우리 

눈에 분명히 보이는 것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공유되는 믿음 및 

가치관들의 체계이다. 따라서 문화는 우리가 주변의 삶과 세계를 해석하고 

의미를 파악하는 틀4이다. 이를 테면 다른 언어를 배우는 것은 다른 단어와 

문장만을 외우는 것에 국한 되지 않는다. 이는 나를 표현하는 방식, 사물의 

특성을 이해하는 방식 등 많은 부분에 있어 사고법을 달리하도록 만든다. 

나는 문화와 문화를 이동할 때마다, 이미 습득한 언어와 생활 방식뿐 

아니라, 다른 사고 방식과 다른 예의 범절 등을 새롭게 다시 배워야하는 

상황에 놓였다. 게다가 모든 것은 눈으로 드러나는 것만은 아니었다. 

사람들과 관계 맺는 법과 같은 문화적 차이들은 미처 습득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갈등을 빚기도 하였다. 이처럼 내가 그동안 주변의 삶과 세계를 

해석하고 의미를 파악하던 방식은 자주 그것과 다른 방식들을 만나게 

되었다. 다양한 사람과 사물을 만나면서 의외의 생각들도 많이 알게 되었다. 

나에게는 새로운 방식의 가족 관계나 남녀 관계도 존재했으며, 자연과 

인간의 관계도 지역마다 달랐다. 많은 지역의 여행을 통해 본 세계는 

너무나 새롭고 다양했지만 한편으로는 나의 기대와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도 실감하게 되었다. 이렇게 나의 문화적 틀은 의심의 여지 없는 

자연스러운 것에서 다양하고 알 수 없는 것으로 변화하고 충돌하면서 

확장되어갔다. 세계는 인간이 다 알 수 없는 것으로, 나는 현재 놓인 

	  	  	  	  	  	  	  	  	  	  	  	  	  	  	  	  	  	  	  	  	  	  	  	  	  	  	  	  	  	  	  	  	  	  	  	  	  	  	  	  	  	  	  	  	  	  	  	  	  	  	  	  	  	  	  	  
4데이비드 폴락과 루스 반 레켄, (박주영 역),『제 3 문화 아이들』, 서울: 비즈앤비즈, 
2008, p.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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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간에 따라 파악되는 부분적인 것만을 경험하고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이 과정에서 나는 몇 가지의 중요한 나 나름의 관점을 갖게 되었다. 

1 )  나를 비롯한 타인들은 서로 같지 않다. 2 )  스키마는 고정된 믿음이 

아니다. 3 )  가변적인 스키마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인정을 가능하게 한다.  

 결국 문화 횡단은 나와 사회에 대한 새로운 관계의 정립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이방인으로서의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면서 집단화된 

생각들, 교육화된 사회적 규범에서 멀어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떨칠 수 

있었다. 자신이 일정한 틀에 의해 모두 규정될 수 없음을 이해하자, 나와 

다른 타인도 나의 시각에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차이를 가진 존재로 

보여졌다. 이것은 그 차이에 대한 관심에서 사회나 집단의 문제보다는 

개인의 주관적 감정, 상상, 개인적 차원의 갈등과 같은 내면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관심까지 갖게 하였다. 나는 동일성 보다는 차이에 시선을 

두고자 한다. 즉 전체를 획일적으로 파악하는 거시적 시각보다는 개별성과 

각각의 차이를 존중하는 미시적이고 세심한 시각을 갖기를 원한다. 이러한 

나의 태도는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것에서도 작은 차이와 낯설음, 이상한 

점을 예민하게 감지하도록 만든다. 또한 나와 다른 차이, 낯선 감정을 

부정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고 흥미의 대상으로 여기게 되었다. 다름에 대한 

이해심은 탐구의 의지로, 주관적 시각에 기울이는 관심은 이를 눈에 

보이도록 시각화 하고 표출하고자 하는 욕구를 발생시켰다.   

 위의 태도를 통해 예술에 대한 본인의 의지와 태도 또한 형성되었다. 

예술은 사회에서 하나의 물리적인 기능이나 공통된 목적을 추구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개인이 예술 활동을 할 때 자신을 어떤 규범에 끼워 

맞추거나 따라야할 믿음이 정해져 있지는 않다. 사회를 비판하고 행동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작품도 존재하지만, 거기에도 작가의 주관성이 

개입된다. 대다수의 작가가 사회 속에서 일원이 되어 같이 행동하기보다는, 

자신이 주체가 되어 바라보고 느끼는 사실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집단에 동화되지 못하고 부유하는 감정에 시달리며, 흔들리는 나의 존재를 

스스로 명확히 알아보고자 하는 나에게 예술은 적합한 표현의 수단이라 

생각되었다. 만일 일정한 형태를 가진 무생물인 사물을 주관적 느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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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하여 ‘ 새(鳥) ’ 라고 부른다면, 이는 이미 배워 알고 있는 논리적 인지 

구조와는 불일치하게된다. 그러나 나는 이 주관적 느낌에 주목하고자 한다. 

비록 이상하고 비논리적일지라도, 이들은 모두 나 자신이 주체가 되어 

느끼는 생생한 감각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문학을 비롯한 여러 

예술분야에서 사용하는 기법인 ‘ 낯설게하기( de familia r iza t ion) ’ 와 

유사한 맥락을 지닌다. 낯설게하기는 익숙한 대상을 자동적으로 바라보고 

인식하는 틀에서 벗어나 자신의 생생한 인식을 회복하기 위한 방편들이다. 

이 방식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대상과 문제에 대해 지나치지 않고 깊은 

이해로 나아가게 해 준다. 또한 지배 담론을 넘어서거나 소외된 것에 

주목할 수 있어 현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해 주는 역할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인지구조는 규범적 표상을 

만들어낸다. 그 표상에서 벗어나는 것에서 우리는 자신과의 이질감을 

느끼게 된다. 이처럼 표상 내에서 의도하지 않았던 패턴의 지각은 통틀어 

‘ 의외성’ 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의외성( une x pe cte dne s s )의 단어적 

정의를 살펴보자면 ‘ 뜻밖의 결과로 보여지는 것’ , ‘ 생각 밖의 결과로 

보여지는 것’ 이다. 또한 ‘ 기형적’ , ‘ 비논리적’ , ‘ 일반적인 

인식으로부터 벗어난 것’ 이라는 의미들을 지니고 있다. 5  의외성은 

낯설음을 동반하는 지각의 반응으로써 새로운 대상에 대해 ‘ 이상하다’ , 

‘ 비논리적이다’ 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과 ‘ 새롭다’ , 뜻 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긍정적인 감정을 두루 포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의외성은 양면성이 공존하는 비정상이라고도 설명된다. 그리고 

의외성은 갈등, 충돌, 이질적인 것과의 어울림, 융합 등을 동반한다는 

특징이 있다.6 

  낯설음은 나에게 세상을 보는 시각이자 정서이다. 또한 익숙한 일상, 

자신을 규정하는 규범과 거리를 두어 늘 깨어있고 나의 의식의 중심을 잡기 

	  	  	  	  	  	  	  	  	  	  	  	  	  	  	  	  	  	  	  	  	  	  	  	  	  	  	  	  	  	  	  	  	  	  	  	  	  	  	  	  	  	  	  	  	  	  	  	  	  	  	  	  	  	  	  	  
5	  남고은 김현석, 위의 논문, p.130 
6김병옥, 「낯설게 하기 기법을 활용한 브랜드디자인의 의외성 표현 연구」, 한국 
디자인 문화 학회,  2010, p.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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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방법이다. 대상을 볼 때 나는 그것의 익숙함, 규범에서 조금 거리를 둔 

채 바라본다. 그렇게 자유롭게 열어 둔 나의 시각을 통과하며 대상은 낯선 

존재가 된다. 이렇게 낯선 나의 시각을 통과한 대상은 감정으로 표출되거나, 

지각의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반응들을 만난다. 감정은 불안과 호기심, 

이상함과 재미, 기대와 불일치가 주는 좌절과 놀라움 등의 양가성을 띈다. 

또한 아무런 관련이 없던 기억, 연상이미지, 착각, 혹은 상상에 의해 변형이 

일어난다. 이것은 현실에서는 일반적인 의식에서 벗어난 것, 즉 비논리성을 

띄는 주관적인 변형이다. 결국 내가 시각화 하고자 하는 것은 나의 태도가 

형성한 시각을 통과하며 발견되는 대상의 의외성이다.  

 

 

 

 

 

 

 

 

 

 

 

2 .  의외성을  통한  주체적  상상   

 

 앞 장에서는 문화적 횡단의 경험과 이것을 통해 형성된 나의 태도가 

의외성을 표현하는 데에 동기가 되었음을 밝혔다. 또한 나에게 의외성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정리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본 장에서는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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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에서 표현하는 의외성이 어떠한 것인지 그 성격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이다. 

 나는 의외성을 경험적으로 인식하였다. 먼저 문화횡단의 경험에서 내가 

가장 주목한 것은 낯선 자극에 의해 예민하게 반응하는 나의 지각의 

현상들이었다. 이 지각의 현상들을 크게 느낄수록 나는 사물의 이름이나 

형태와는 멀어지는 듯한 거리감을 느꼈다. 또한 점차 한 가지 문화와의 

동질감을 상실하면서 오히려 이전의 관습과 가치관과는 거리감을 느끼게 

되었다. 앞 장에서 이미 의외성의 단어적 정의를 살펴보았다. 이 때 

익숙하지 않은, 생각의 밖, 논리에서 벗어남과 같은 표현들이 사용된다. 

나는 의외성이 어디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인지를 알기 위해 인지 심리학의 

인식구조인 스키마를 알아보았다. 여기서 의외성은 바로 우리가 

공통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배우는 논리성, 기존의 관습적 가치관, 

습관적이고 자동적 인식구조인 스키마와의 거리감을 말하는 것이었다. 

내가 문화를 횡단하면서 가장 주목한 것도 바로 이 거리감이었다. 나에게 

내재되어 있던 스키마가 굳건한 상태에서는 이와 불일치하는 의외의 

대상들이 이상하고 비논리적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점차 스키마라는 

틀과의 거리감을 느끼자, 그에 대한 믿음에 의심을 갖게 되었다. 어떤 

정해진 기준에서 대상을 판단하지 않게 되자 의외성을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한 부분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나에게도 

발현되는 의외적인 지각의 현상과 떠오르는 비현실적 이미지들은 밀어내야 

할 것이 아니라 나의 한 부분이며 그것이 자유로운 나의 의식이자 욕구임을 

또한 이해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경험의 예를 들어보겠다. 낯선 공간에 놓여있는 여행자로서 

나는 한 문화권에서 당연히 받아들여지는 사물의 언어와 그 의미들을 미처 

습득하지 못한 채 자의적 시선으로 사물을 대할 때가 종종 있었다. 마치 

유아기로 돌아간 것 처럼 상상에 의존해보기도 하였다. 이후에 그 사물의 

문화적 맥락을 다시 배우게 되었을 때, 나의 주관적인 감정과 지각의 

방식이 사물이 기존에 지니는 문맥과 거리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한편 

스스로가 생각하는 나는 그대로인데에 반해, 나를 규정하는 여성, 아시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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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나이 등은 때때로 문화의 배경에 따라 나를 다르게 보여지게 만들었다. 

때로는 나에게 다른 행동의 방식을 요구하였다. 

이는 나 라는 주체가 변하지 않았음에도 환경이라는 타의에 의해 자신이 

의외적인 존재로 소외되는 경험이었다. 나는 여기서 몇 가지의 의문들을 

갖게 되었다. 환경 혹은 타인에 의해 나는 어떻게 규정되고 있는가? 그것과 

나는 왜 다르며 어떻게 다른가? 즉 나는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궁금해졌다. 이는 다시금 나의 주관적인 인식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혹은 소외 되고 있지는 않은가?와 같은 연속적인 

질문들을 발생시켰다. 이러한 물음들을 들여다보면서 나는 의외성이 

그것을 느끼게 하는 대상과의 거리감을 가시화 하여 오히려 그 대상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게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나에게 의외성은 타의에 의해 형성된 나의 틀과 나라는 주체의 고유한 

자유로움이 벌이는 갈등관계가 포함된 단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의외성을 유발하는 구체적 대상은 작품의 소재가 되며, 갈등의 원인과 

반응은 주제로 함축된다. 나에게 있어 의외적으로 발견되는 대상을 소재로 

삼게 되므로, 작품을 할 때도 먼저 일관된 소재나 주제를 정해두지는 

않는다. 나의 의견을 강하게 제시 하기 보다는 자신에게서도 조금 거리를 

둔 채, 그 때 그때의 일상 속에서 떠오르는 순간을 붙들고 내면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탐구하였다. 그렇게 나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우연한 

지각의 현상들, 즉 연상과 상상 같은 이미지들 뿐 아니라 갈등과 불편함을 

이미지를 통해 표현하면서 드러나지 않았던 관심사 혹은 갈등을 확인하고 

주제를 구체화시켜나간다. 따라서 다소 산발적인 소재와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는 특징을 지닌다. 갈등의 원인과 반응을 중심으로 작품의 소재와 

주제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표로 간략히 정리해보았다. 

이는 보다 총체적으로 작품의 주제를 살펴봄으로써 이어질 작품설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함이다.     

 

<표 1> 나의  내적갈등에  따른  반응  

작품의 소재 내적 갈등의 원인 나의 주관적 반응 작품의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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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풍경 획일된 도시 공간에서의 

소외감 

낯설음, 이질감, 

불안함 

획일적인 공간이 

유발하는 감정  

보편적 일상사물 

 

사회적 기준과 논리성에 

대한 의심 

비논리적 연상 

 

 

일상성의 탈피가 

주는 흥미  

보편적 일상사물 

 

자유로운 주체로서의 

욕망과 현실의 한계 

인식 

비상식적 상상 갇힌 현실의 극복 

의지를 통한 개인의 

가치 존중   

 

 

 <표 1 > 에서는 본인에게 의외성을 띈 내적 반응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이 원인을 일으키는 것은 다양성, 인식의 자유같은 가치를 

추구하는 나의 성향이다. 그런 나에게 도시의 획일적 풍경, 현실의 

인식구조의 한계 또한 발견 되면서 내면에서 갈등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나는 이 장의 서두에서도 밝혔듯이 의외성의 속성 중 

이러한 갈등 관계와 거리감을 경험을 통해 인식하였고 이를 드러내는 것에 

가장 관심을 갖고 있다. 특히 이 논문에서 논의할 나의 작업은 본인의 내면 

속 갈등관계가 표출하는 주관적 반응들을 담아내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나는 의외성이라는 단어의 핵심은 논리와 틀에서 벗어난 자유로움이라고 

보았으며 이를 개인의 주관성의 표출에 가까운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기존의 인식의 보편성과 부조화를 일으키며 환기, 또는 

개인이라는 존재의 가치를 부각시키는 효과를 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따라서 의외성이 나의 작품을 아우를 수 있는 적합한 단어라고 

생각했다.  

 나의 작품에서 의외성을 시각화 하는 과정을 설명하기에 앞서 미술사적인 

의외성을 짚어보겠다. 많은 예술작품들은 각각의 의외성을 가지고 있으며, 

대개 새로움 추구한다는 점에서 의외성을 의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의외성을 가진 모든 예술사조를 나와 같다고 할 수 는 없을 것이다. 

여기서는 비교와 대조를 통해 내가 표현하는 의외성에 대해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나와 조금 더 유사성을 지닌 초현실주와 여기서 나타난 

데페이즈망 기법을 예시로 사용하고자 한다.  초현실주의의 탄생 배경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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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참상의 영향력이 크게 자리한다. 전쟁의 참상, 

과학의 발전으로 인한 충격 등 시대적 배경은 인간의 정신을 황폐하게 

만들었고 이에 인간성에 대한 연구와 회복의 움직임이 일어났다. 꿈과 

무의식에 대한 심리학 연구를 바탕으로 초현실주의자들은 ‘ 무의식의 

상태에서 자유롭게 펼쳐지는 욕망의 문제를 예술적으로 형상화’ 7하였다. 

구체적으로 초현실주의는 금지의 위반, 선입견과 목적성에 대한 자유의 

추구, 인식에 대한 자유의 추구와 같은 목적을 지닌다. 그들의 목표는 

무의식의 본질을 밝히고, 사람들의 정상적인 태도를 전복시키는데 

있었으므로, 무례하고 어리석은 내용들을 쏟아 넣었다. 이와 관련해 

비논리적인 사고의 즐거움을 일깨워주는 전략을 띄고 있기도 하다. 8  이 

전략에 따라 그들은 형식적으로 몇 가지의 기법을 사용하였다. 무의식과 

의식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심리학 연구의 해석을 따른 자동기술법, 

사실묘사적 초현실주의, 그리고 초현실적인 표현의 효과에 주목한 

데페이즈망의 기법이 그것이다. 이 전략들 중 나는 특히 데페이즈망에서 

나의 작품과의 유사성을 발견하였다. 데페이즈망은 상반된 이미지를 

결합하거나 병치 시켜 인식의 충돌을 일으키며 의외성을 극대화 하는 

표현의 기법이다. 익숙한 것의 맥락을 바꾸어 버리거나, 크기를 바꾸어 

보기, 이질적인 이미지를 함께 제시하는 방법은 우리의 익숙한 인식과 

판단을 멈추게 한다. 멈추어버린 우리의 인식은 기댈곳을 찾는데, 그곳이 

바로 앞서 설명한 ‘ 스키마’ 와 같은 기대유형인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 이미 차이를 인식하게 하여 현실의 어떠한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데페이즈망의 전략이다. 이  비워버린 차이, 즉 거리감을 

이어주는 것이 바로 초현실주의자들이 추구하였던 자유이며 충격이고 

놀이었고 욕망이다.9  

 나 또한 보편적인 시각에서의 객관성이 나의 주관성과 불일치 할 때 오는 

의외성을 통해 나의 진짜 경험과 욕구를 표출하고자 하였다. 궁극적으로는  
	  	  	  	  	  	  	  	  	  	  	  	  	  	  	  	  	  	  	  	  	  	  	  	  	  	  	  	  	  	  	  	  	  	  	  	  	  	  	  	  	  	  	  	  	  	  	  	  	  	  	  	  	  	  	  	  
7	  두미혜, 「무의식과 초현실주의」 , 현대사상(11), 2013.4, 27-38, p.27 
8	  정유리 송만용, 「데페이즈망기법으로 본 공익광고와 초현실주의 전략에 관한 
연구」,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연구 제 41 호 (2012. 10), p.61 
9정유리 송만용, 위의 논문, p.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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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주체적 느낌과 경험이 부각된 시각 이미지를 통해 자연스러움, 

정상적이라고 여겨지는 관습과 논리성, 그 고정된 시각의 틀을 전환해보는 

것을  주제로 삼았다. 또한 비논리적 이미지에서 재미 뿐 아니라 미적 

아름다움을 찾고자 시각적인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나의 작업에서 

의외성은 사회적인 메세지를 주는 수단이 되거나 이를 강하게 다른 이에게 

전달하려는 의도로써의 역할은 크지 않다. 나는 의외성을 드러내는 데에 

있어서 나의 내적, 심리적 측면의 범위에 더 집중하고자 하였다. 먼저 나 

자신을 탐구하고 알아가며 주체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두었다. 이것은 내가 자아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으면서 한 

가지의 의견에 확신을 갖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좀처럼 나의 

주장을 펼칠 수 없었고, 소극적인 표현의 태도를 취하게 된다는 한계를 

스스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그런 나에게 자신을 주체적으로 재인식해보는 과정은 개인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다. 더욱이 이를 통해 나에게 사회적 관심사나 

소통의 의지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의 내적 반응에 

집중하여 주제를 발전시키면서 작품 또한 조금씩 변화를 거치게 되었다. 

이를 뒷 장에서 조형적 효과를 분석하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III. 연상작용과  의외성의  표현   
 

 II 장에서는 의외성을 통해 나의 시각과 태도를 밝혔다. 또한 내가 

작품에서 다루고 있는 의외성의 범위와 이를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주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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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으로 설명하였다. 이는 조금씩 다른 소재와 표현 방식으로 전개된 

나의 작품들을 공통적으로 하나의 태도와 성향으로 묶어보기 위함이었다.  

 본 장에서는 나의 작품에 집중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작품을 소재에 따라 분류하고 이에 따른 주제와 표현 기법의 변화 또한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나에게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는 외부적 요인은 

도시공간과 획일성이었다. 따라서 소재는 대부분 도시풍경과 일상사물에서 

파생된다. 이 때 나의 감정이 부각되거나 지각의 현상 자체에서 오는 흥미, 

갈등의 극대화를 통한 주제의식의 표현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소재에 대한 

나의 반응은 조금씩 달랐다. 또한 이에 따라 표현방식을 달리하였는데, 

이는 주제의 변화 뿐 아니라, 조형예술인 미술에 있어 의외성의 주는 

시각적 효과와 그 가능성을 확장해 보고자 하는 의도를 바탕으로 한다.  

 

 

 

 

 

 

 

 

 

 

 

 

1 .  자유연상의  전개와  사물의  변형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작품들은 다양성보다는 획일된 공간 속 반복된 

일상을 살아야하는 나의 경험과 이로인한 위축된 심리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러한 심리로 인해 순간 순간 의외적으로 나타나는 주관적 감정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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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에 빠져들면서, 일상 속에 젖어들기보다는 거리두기를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작품이 나 개인의 내면에서 출발하고 있음에도, 추상적 감정보다는 

구체적 대상을 관찰하고 연상되는 이미지를 소재로 한다.  

심리를 자극하는 사물에 따라 전개된 작품은 다양한 소재와 표현 

기법으로도 전개되었다. 앞서 정의한 의외성에는 나의 감정과 반응, 그리고 

갈등이 들어 있는데, 내적 갈등의 원인을 자연과 멀어진 획일된 공간 같은 

획일되고 습관화된 대상을 탈피하고자 하는 데서 벌어지는 갈등, 도시와 

획일성으로 간략히 정리해 보았다. 본 장에서는 이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  

 최근 몇 년간의 작업들은 거의 대부분 내가 일상을 보낸 서울의 도시 

공간을 배경으로하여 느껴지는 나의 반응들을 소재로 한다. 이 공간은 내가 

태어나고 어린 시절을 보낸 익숙한 곳이지만 한편으로는 좀처럼 

익숙해지기 어려운 곳이기도 하다. 나는 서울에서 대도시의 전형적인 

현상들을 마주 하게 된다. 고층 빌딩과 수많은 사물, 그리고 소음으로 

가득한 공간의 스펙타클 10, 공간의 동일한 구획화를 보게 된다. 특히 더 

이상 과거의 상징성을 찾아볼 수 없게 급속도로 빠르게 생겨나는 현대식 

건물은 나에게 아무 의미도 읽을 수 없는 단절감을 준다. 나는 사방이 하얀 

시멘트 벽으로 이루어진, 기하학 도형같은 건축물 속을 지날 때면 느닷 

없이 시공간이 지워진 낯선 곳에 갇힌 듯하며 불안함도 느끼곤 한다. 그 

당시 나는 일본의 남단에 위치한 섬 오키나와에서 서울로 이동하였다. 작은 

섬인 탓에 오래되고 낮은 전통 건물들 사이로 익숙한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이었다. 백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성곽 길과 우뚝 선 각양 

각색의 고목(古木)들이 주는 안정감이 있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눈 앞에 

	  	  	  	  	  	  	  	  	  	  	  	  	  	  	  	  	  	  	  	  	  	  	  	  	  	  	  	  	  	  	  	  	  	  	  	  	  	  	  	  	  	  	  	  	  	  	  	  	  	  	  	  	  	  	  	  
10	  프랑스의 사회학자 기 드보르가 현대사회의 현상을 정의하기 위해 사용한 개념적 
어휘이다. 복제된 이미지에 의한 시각적 남용이나 대량 생산 자체 뿐 아니라 
‘물질적으로 번역된 세계관 자체’를 말한다. 그가 말하는 현대사회 즉, 스펙타클의 
사회에서는 ‘원본 보다 복사본이, 현실보다 환상이나 가상이, 본질보다 외양이 더 
선호된다....사회 전체가 물질적으로 재구성되고 기계적으로 조작된다. 그에 따라 
인간의 삶도 당연 깊이나 내용 없는 외양에 집중되고 있다.’ 박치완, 「스펙타클의 
지배와 인간의 (자기)소외」,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PNMEK: 철학연구> 33 권 
0 호. 2007, pp.19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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펼쳐지는 도시 공간의 삭막한 풍경들을 대하면서 나는 큰 낯설음을 느꼈다. 

그 당시의 기분을 작가노트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도시의 찜통 같은 더위를 뚫고 잠시, 바람이 내 뺨을 스쳐가는 것을 느꼈다. 

바람에는 늘 표정이 있는데 왠지 그곳에서 온 바람이었던 것만 같아서 한동안 

옛 기억에 사로잡힌다. 이곳에 돌아온 지 벌써 6일째. 아직은 길을 걷다가도 

새로운 바람이 낯설다. 그곳에서는 늘 바람이 불었다. 해가 가까이 떠 있고, 이름 

모를 생물체들의 소리로 가득했다. 하지만 그 바람소리는 마음에 꼭꼭 숨겨두고 

살아야 한다. 이곳에선 아무도 바람을 구별하지 않는다.11  

 

  익숙했던 공간이 다시 낯설어지는 경험은, 불안감과 함께 나에게 다시금 

신선한 자극을 주었다. 나는 일상을 영위하고 있는 서울에서도 종종 나 

혼자 겉도는 듯한, 이질감을 자주 느끼곤 하였다. 이것은 가족과 친구와 

함께 할때도 나 혼자만 동떨어진 듯한 거리감 같은 것으로, 소위 말하자면, 

소외감에 가까운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흥미롭고 강한 감정의 자극 

또한 느꼈다. 나는 익숙한 공간을 지나치고, 분명히 알 고 있는 사물을 

보면서도, 수수께끼 같은 알 수 없는 기분에 사로잡히곤 하였다. 이것이 

일상 속에서 나에게 묘한 긴장감을 주곤 하였다. 나는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이 감정에 강하게 이끌렸다. 그러자 보다 자세히 이 감정을 알고 

싶어졌으며, 남들에게도 전달해보고싶은 욕구도 생겨났다. 이를 작품에서 

다루기에 앞서, 몇 가지의 질문을 먼저 해야만 했다. 긴장과 불안 같은 

불편한 감정이 나에게는 어떻게 상상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자극으로 

작용하게 되었는가? 나는 작품에서 왜 이를 표현하며, 무엇을 통해 드러낼 

것인가? 하는 것이다.  

 먼저, 이질감은 나로 하여금 남들과 공유할 수 없는 자신의 세계를 강하게 

인식하게 해 준다. 친숙한 가족과도 나눌 수 없는 나의 낯선 감정은 

소외감으로 이어지고, 때로는 나를 다 이해시킬 수 없다는 심리로 인해 

위축되거나 좌절감도 생겨난다. 나는 타인과 소통할 수 없는 나의 무의식 

	  	  	  	  	  	  	  	  	  	  	  	  	  	  	  	  	  	  	  	  	  	  	  	  	  	  	  	  	  	  	  	  	  	  	  	  	  	  	  	  	  	  	  	  	  	  	  	  	  	  	  	  	  	  	  	  
11	  작가노트에서 발췌, 20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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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세계로 깊이 빠져들고, 여기서 편안함을 느끼게 된다. 무의식의 

존재감이 커져 갈 수록, 공간 속 사물은 마치 나에게만 느껴지고 보이는 

듯한 비밀스럽고 환상적인 존재로 비추어지기도 한다. 마치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갑자기 나에게만 보이는 무언가가 나타날 것만 같은, 

어린아이같은 상상을 하게 된다. 이처럼   소외감, 불안함은 나에게 상상을 

자극하는 결과를 낳았다. 나는 이 점에서, 불안하고 낯선 이미지를 상상을 

자극할 수 있는 요소로 여기고 있다.  

 시각화, 즉 미술로 나의 감정을 표현한다는 것은 타인에게 보여진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렇다면 왜 낯선 감정을 표현하며, 왜 상상을 

자극하려하는가? 하는 두 번째 질문에 답해야만 한다. 이에 대한 답을 통해 

작품의 의도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나에게 낯설음을 유발한 서울의 공간은, 도시화에 따라 

획일된 외형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나는 여기서 삭막함을 느꼈다. 

구체적으로는 삭막한 건물과 넘쳐나는 사물들에서 피상적 경험을 겪게 

되면서, 상호작용보다는 일방적인 소통에 의해 갑갑함을 느낀다. 그리고 

나의 존재 또한 획일된 풍경 속에 들어가 있는 일부분일 뿐 존중받지 

못한다는 데서 불안함도 느끼게 된다. 나는 일상의 쳇바퀴에서 벗어나, 

곰곰히 나의 내면을 관찰하고자 하는 태도, 시시각각 다채로운 상상이 주는 

유희들로 일상을 주체적으로 영위하고 풍요롭게 만들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작품을 만든다. 그런 나에게 빠르고 단일화된 가치들이 우위에 있을 

때, 내가 중시하는 가치들이 사소하게 치부되거나 억눌려버릴 것 같은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   

 나는 그 불안을 작품을 통해 극복하고자 한다. 나에게 익숙해지지 않은 

일상의 긴장감은 공간의 성질을 눈에 띄게 자각하게  해 주었고, 문제점을 

인식하게 해 주었다. 따라서 나는 나의 시점에서 대상을 낯설게 보고자 

한다. 새로운 충격의 의외성보다는 일상 속 풍경이나 사물에 가까이 다가가, 

진솔하고 생생한 나의 경험에서 오는 감정, 예기치 못한 반응이 주는 

엉뚱함, 상상력을 표현하고자 한다. 이를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작품의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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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낯설음이  부각된  풍경   

 초기의 작품들에서 나는 도시 공간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을 소재로 하여, 

풍경을 낯설고 생경한 것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생경함을 표현하기 위해 

나는 평면에서 공간의 원근감을 변형하고 색채를 달리 하였으며, 연상 

이미지를 비현실적으로 개입시키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공간을 생경하게 

변형시킴으로써 불안감을 표현하는 대표적 작가로 데 키리코( Gior gio de  

Chir ico, 1 8 8 8 - 1 9 7 8 )를 들 수 있다. 그는 작품에서 원근법의 변형, 

색채의 활용, 그리고 데페이즈망의 기법을 통해 관람자에게 불안한 심리를 

자극한다. 이 조형요소의 효과를 잘 살펴보겠다. 우리는 대개 하나의 

소실점으로 공간의 깊이를 부여하는 원근법에 익숙하다. 그러나 키리코의 

작품에서는 땅이 위로 솓아 나며, 기울어진 벽과 같이 다시점에서 공간을 

왜곡하고 있다. 이 왜곡은 공간 자체를 낯설게 만드는 효과와 함께 익숙한 

세계를 전혀 다르게 경험할 수 있게 만든다. 원근법에 익숙한 우리의 눈이 

왜곡된 공간을 최대한 거부하면서 원근법에 맞춰가려고 하면 할수록 낯선 

공간으로 빨려 들어가게 만들기 때문이다. 12  

이와 함께 일상적인 사물을 전혀 다른 공간에 

옮겨놓거나 실용적 관련성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낯선 장면을 연출하는 방식인 

데페이즈망이 두드러진다. 이처럼 익숙하게 

사물을 보는 우리에게 그 방식과 다른 보기를 

유도하는 조형적 변형은 시각적인 낯설음을 

주며 불안감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 e ncounte r  # 1 , # 2 >  (그림 1 , 2 , 

P2 2 )에서는 풍경에서 원근법을 따르지 않은 채 선과 도형, 면으로 간략화 

시킨 표현을 하였다. 건물의 형태는 직선으로 분할되어 있다. 희미하게 

끊어지고 겹쳐지면서 입체적 건물은 평면의 도면처럼 보이기도 하며 그저 

	  	  	  	  	  	  	  	  	  	  	  	  	  	  	  	  	  	  	  	  	  	  	  	  	  	  	  	  	  	  	  	  	  	  	  	  	  	  	  	  	  	  	  	  	  	  	  	  	  	  	  	  	  	  	  	  
12박경숙, 「하이데거의 형상과 불안개념을 통해 본 클레와 데 키리코의 회화」, 
한국기초조형학회, <기초조형학연구>12 권 5 호, 2011, p.183	  

<참고그림 1> 조르지오 데 
키리코, turning spring, 99.5x 
124 cm, 캔버스에 유화,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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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을 분할하는 추상적 패턴처럼 보이기도 한다. 직선, 흑백은 차가운 

도시공간의 외형이자 피상적인 경험들을 유발하여 공허함을 느낀 나의 

감정을 드러내는 표현이기도 하였다. 나는 또한 공간 속 사물들의 형태를  

부분적으로 단순화 하여 사실적 풍경을 어색하게 변형하였다. 사슴의 몸이 

접혀 있거나, 사람의 두상이 실루엣으로 크게 부각되어 있는 등 비현실적인 

왜곡 또한 생경하게 보이기 위한 표현이다. 형태만을 남기고 지워낸 일부의 

이미지도 모호하게 보이도록 유도하면서 알 수 없고 불안한 공간으로 

만들어보았다. 색상 또한 흑백으로 사실의 정보에서 더욱 멀어지도록 

하였다. 이렇게 풍경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의외성을 

주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이 때 연상 이미지를 활용해 보았다. 사물의 작은 

부분에서도 큰 자극을 얻고 떠오르는 연상작용 또한 낯선 심리에서 자주 

발현되는 것이었다. 나는 이를 재현하기 위하여 화면 속에 떠 다니는 

사슴이나 누워 있는 사람, 이국적인 아치형 문과 신체의 일부 등의 

이미지를 비맥락적으로 콜라주 하여 생경함을 부각시켜보았다.  

 
<그림 1>  encounter, 2009, 에칭과 실크스크린, 54.5x 78.8cm 

 

 



	  22	  

 
<그림 2>  encounter #2, 2009, 에칭과 실크스크린, 54.5x 78.8cm 

 

 

2) 연상을  통한  일상  속  사물과의  거리두기  

 일상을 보내는 도시공간이 낯설게 느껴지면서, 나는 모든 것에서 심리적 

거리감을 느꼈다. 익숙한 일상 사물에서도 종종 느껴지는 낯설음을 

감지하였다. 또한 현재 눈 앞에 놓인 사물을 직시하지 못하고, 이전의 

기억이나 무의식적으로 떠오르는 연상이미지가 자주 발현되는 현상을 

겪었다. 나는 이 원인을 심리적 거리감에 의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앞서 

서울에 다시 돌아왔을 때 나의 느낌을 설명하였는데, 나는 이처럼 도시 

환경과의 심리적 갈등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이 환경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었다. 따라서 이 갈등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나의 

반응들이 나타났다. 먼저 나는 빠르게 지나가는 매 순간을 의식적으로 

바라보고자 하였다. 넘쳐나는 사물과 이미지 속에서도 작고 익숙한 

사물들에 다시금 관심을 기울여보고자 하였다. 또한 뚜렷한 목적의식에서 

벗어나고자 비합리적인 상상을 즐기고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의미를 

두게 되었다.  나는 이러한 태도로 관찰된 일상 사물들을 드로잉 하였다. 

드로잉에서는 문고리가 새와 결합되거나 석유 펌프가 바나나 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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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하는 등 사물을 닮은 연상 이미지를 통해 의인화나 생물화하는 표현적 

특성이 나타났다. (그림 3 , 4 )   

 

     
<그림 3>  문고리  새 , 2013, 연필과 색연필과 펜, 35 x 42 cm 

<그림 4> 바나나  꽃  펌프 , 2011, 종이에 연필과 색연필, 수채, 27.2 x 39.4cm 

 

 나는 사물에서 달, 새, 꽃과 같은 자연 이미지와의 유사성을 자주 발견하고 

연상 이미지를 떠올리곤 한다. 여기에는 나의 다양한 자연환경에서의 

경험이 주는 기억의 영향력이 존재한다. 또한 나의 무의식이 갖는 

자유로움이 갇혀 있는 듯한 사물의 이름과 형태와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엉뚱한 반응이기도 하다. 나 또한 눈 앞에 놓인 사물을 분명히 인지 할 수는 

있지만, 때로는 나의 지각이 주는 연상이미지가 더 크게 부각되어 

다가오기도 한다. 보이는 것과 다르게 느껴지는 의외성은 분명한 사물, 

친숙한 대상에서 더 크게 느껴졌다. 이는 실제로 인지 심리학 연구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었다. 학자 Ge r ar d 는 인지의 부조화 현상13을 이미지로 

표현할 때 친숙한 사물이거나 표상이 확실한 대상일수록 그 효과가 크다고 

하였다. 이미 알고 있는 구체적인 대상을 통해 오히려 다양한 갈등적 

규범과의 부조화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시각적으로 그 부조화가 

커질수록 불일치 자극의 반응이 증가하나, 원형을 알 수 없을 정도로 

	  	  	  	  	  	  	  	  	  	  	  	  	  	  	  	  	  	  	  	  	  	  	  	  	  	  	  	  	  	  	  	  	  	  	  	  	  	  	  	  	  	  	  	  	  	  	  	  	  	  	  	  	  	  	  	  
13  인지부조화란 우리의 신념 간에 또는 신념과 실제로 보는 것 간에 불일치나 
비일관성이 있을 때 생기는 것으로, 인지 부조화 이론에 따르면 개인이 믿는 것과 
실제로 보는 것 간의 차이가 불편하듯이 인지 간의 불일치가 불편하므로 사람들은 이  
불일치를 제거하려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인지부조화 [cognitive dissonance] 
(실험심리학용어사전, 2008., 시그마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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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화가 커질 경우는 오히려 점화가 감소함을 검증하였다.14 나는 친숙한 

사물을 선택하였으며, 변형에 있어서도 너무 주관적이지도 너무 

직접적이지도 않은 은유적 표현으로 보이는 것과 주관적 느낌의 차이를 

전달해보고자 하였다. 이 점에서 나는 지나치게 자유로운 상상 보다는 

닮음에 기반한 연상 이미지를 통해 사물과 나의 의외적 반응 간의 거리감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연상은 하나의 관념이 다른 관념을 불러일으키는 현상 15으로 정의된다. 

사람의 마음 속에서 하나의 관념이 다른 관념으로 연결되는 과정에는 

기억이나 교육, 심리 등 다방면에 걸친 방대한 영향력이 있을 것이다. 

이렇듯 연상은 커다란 개념이자 마음 속에 일어나는 주관적 작용이다. 

소흥열은 ‘ 논리와 사고’ 에서 연상력을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추리력보다는 ‘ 상상력과 더 가까운 성질의 것’ 16으로 보고 있다. 연상을 

상상을 일으키는 사고 과정의 부분적 영역으로 보며, 먼저 모든 것을 

연관지어 사고해 보는 것이다. 전혀 상관 없어 보이는 사물도 연상을 통해 

새로운 연관성을 발견하게 하므로 연상은 상상을 하는 사고 과정과 관련이 

있다고 말한다. 이들은 모두 객관성에서 벗어나 자유로움을 바탕으로 

사고하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상상과 같은 자유로움 속에서도 연상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설명한다. 마음 속에 일어나는 현상일지라도 

구체적인 대상이 자극이 되어 또 다른 대상이 연속적으로 떠오르는 구체적 

연상작용에는 유사성, 기억 같은 원인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심리학에서는 

연상을 개인의 인지구조나 태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마음의 세계를 

규명하는 유력한 수단의 하나 17로 보기도 한다. 특히 목적의식 없이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자유연상은 심리학 치료기법 중 하나로 사용된다. 

	  	  	  	  	  	  	  	  	  	  	  	  	  	  	  	  	  	  	  	  	  	  	  	  	  	  	  	  	  	  	  	  	  	  	  	  	  	  	  	  	  	  	  	  	  	  	  	  	  	  	  	  	  	  	  	  
14	  남고은 김현석, 위의 논문 p.130 
15	  국어사전, (주)낱말 
16소흥열, 『논리와 사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79, p.43. 
17 	  유카와 료조(이덕봉 역), 「범주명사에 대한 학령기 아동의 자유연상-제 1 
반응어와 출현율」,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5(1), 1992.6, 191-212, p.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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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자유스러운 연상에서 표현되는 내용이나 감정은 무의식적으로 

지니고 있는 동기나 욕망을 가려낼 수 있는것18으로 여겨진다.  

 나 또한 사물의 이름이나 기능에서 멀어져, 자유롭게 나타나는 자유연상의 

사고과정을 통해 이미지를 그려냈다. 이때 실제 일상에서 관찰한 구체적 

사물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주로 유사성을 통해 떠오르는 자유연상을 

활용해 또 다른 사물로 연결지어 보았다. 이렇게 그려진 이미지는 구체적인 

형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에 미루어 볼 때 나의 작품은 

연상이미지의 표현이라고 부를 수 있다. 연상이미지는 자유로운 무의식의 

작용에 의한 표현이지만, 실제의 사물을 의식적으로 관찰해보고 파생시켜 

본 것이다. 나는 연상이미지를 실제의 사물 이미지와 결합하여, 바라보고 

있는 대상과 파생되는 상상에 가까운 자유로운 무의식이 전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미치며 공존하고 있음을 나타내보고자 하였다. 표 

2  ( P2 6 )는 이 과정을 시각화 해 본 것이다.  나는 상상이라는 자유로운 

무의식을 표현함에 있어 그 중에서도 형태적 유사성을 통한 연상을 작품에 

활용하고 있다. 나는 연상이 일어나는 과정, 즉 연상 작용을 소재가 되는 

사물이 작품에서 새로운 이미지로 표현되도록 연결하는 다리와도 같은 

것으로 생각해보았다. 이는 이전에는 서로 관계없던 것을 새롭게 연결지을 

수 있는 다리이다. 나는 이 다리를 통해 사물의 고정적 형태가 다양한 

이미지로 변형되고, 새로운 의외성의 표현이 확장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다.  

 

	  	  	  	  	  	  	  	  	  	  	  	  	  	  	  	  	  	  	  	  	  	  	  	  	  	  	  	  	  	  	  	  	  	  	  	  	  	  	  	  	  	  	  	  	  	  	  	  	  	  	  	  	  	  	  	  
18	  교육학용어사전,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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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유사성을  통한  연상작용과  상상의  발현  

  

 

3) 표준화된  사물의  다변화 (diversification) 

 특히 가로등을 소재로한 작품들에서 연상작용을 활용한 이미지들이 

나타나 있다. 나는 가로등을 소재로 오랫동안 작업하였다. 가로등이라는 한 

사물에서 하나가 아닌 여러가지의 연상을 떠올리고 그리기를 반복하였다. 

앞서 말한 것 처럼 그 당시 나는 도시에서 획일되어져 가는 공간에 대한 

불만과, 삭막함 속 불안감을 함께 느끼고 있었다. 이를 극복하고자 진정한 

의미의 주체적 일상을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나는 사소하게 

지나치는 사물들을 주의깊게 바라보고 관찰해 보고자 하였다. 이 때 주목한 

것은 공간을 이루고 있는 회색의 울타리, 가로등, 전봇대, 손잡이와 같은 

것들이었다. 공간에서 자주 마주칠 수 있는 이와 같은 사물들이 도시의 

인상을 결정짓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은 

기하학적 형태와 흑백의 단순한 색채로 이루어져 있어 원하는 대로 형태를 

상상하기에 용이했다. 아울러 반복적으로 설치되어 있어 비교적 큰 

크기에도 불구하고 의식하지 않고 스쳐 지나가게 되므로, 의식적으로 

주변을 관찰하자 새삼 강하게 존재감을 드러냈기 때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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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등은 나의 일상 공간에서 자주 만나는 친숙한 사물이었다. 따라서 

낯설음으로 다가왔을 때 나에게는 매우 의외성을 띈 인상적인 사물로 

느껴졌다. 다시금 가로등을 선택한 이유를 간략히 정리해보자면, 일상 

속에서 낯선 만남의 순간들을 제공하여 나의 정서를 자극한 소재였으며, 

단순한 조형성에 의한 유사 사물과의 연상 가능성이 큰 사물이었기 

때문이다. 가로등에 대한 주관적 지각이 발생한 원인과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참고 그림 2 , 3 , P2 8 )의 사진들은 도시의 일상에서 주목한 조명, 

가로등과 관련한 나만의 의외의 순간들을 포착한 사진들이다. 환하게 켜진 

조명등에 몰려들어 있는 벌레들로 인해 눈이 내리는 듯한 착각을 일으킨 

풍경의 사진이다. 그리고 마트의 대형 냉장고에서 들판에서나 자라는 

식물이 실제로 자라나고 있는 뜻밖의 광경을 찍은 사진이다. 이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상의 모습이며 누군가에게는 기술의 발전이 주는 편리함으로 

여겨 질 것이다. 그러나 나는 여기 저기 넘쳐나는 조명이라는 사물이 

만들어내는 도시의 풍경에서 밤과 낮, 자연과 인공의 경계가 지워진 듯한 

느낌을 받았다. 마트에서 밤낮 없이 조명 아래 빠른 성장을 강요 당하는 

식물이나, 불빛에 날아드는 벌레들이 만들어내는 풍경을 바라보며 나는 

자신도 채소나 벌레처럼 가짜 불빛 아래 기계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와 

다름아니게 느껴졌다. 도시화에 따른 사회적 현상들, 환경문제의 심각성 

같은 큰 사회문제에 비하면 매우 개인적인 감정이고 찰나의 연상이었다. 

그러나 나에게는 도시에서의 일상을 환기해보는 큰 사건과 같은 것이었다. 

이후부터 그저 스쳐지나가던 가로등, 작은 조명등들이 풍경 속에서 자꾸 

눈에 띄고 관찰되었다. 그 당시의 심경은 작가노트에 나타나있다. 

 

 

 

밤은 정서를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시간이지만 주변은 온통 대답없는 물질들로 

가득차있다. 그렇다고 자연과 사람을 그리워할 새도 없었다. 도시는 어디에나 

환하게 불을 밝히며 안락함과 아름다움을 또한 제공하고 있다. 결핍될 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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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사물들이 들어차 있다. 그렇게 나도 언젠가는 무엇으로 대체되어 조용히 

사라져버릴 것만 같다.19  

 

 

 

        
 

<참고그림 2, 3> 가로등 , 조명과의  의외의  만남  

(왼쪽) 마치 눈이 내리는 것 처럼 착각을 일으키는 커다란 조명등에 날아들고 있는 벌레들 

(오른쪽) 마트의 대형 냉장고 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식물들 

 

 

 

	  	  	  	  	  	  	  	  	  	  	  	  	  	  	  	  	  	  	  	  	  	  	  	  	  	  	  	  	  	  	  	  	  	  	  	  	  	  	  	  	  	  	  	  	  	  	  	  	  	  	  	  	  	  	  	  
19	  작가노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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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그림 5>  가로등의  인사 , 2012, 목탄과 오일바, 79 x 110 cm 

<우 그림 6> 가로등  달 , 2012 목탄과 오일바, 40 x 55 cm 

  

 <가로등의 인사>  (그림 5 )는 가로등이라는 사물을 통해 연상된 사람의 

이미지를 원래의 대상과 결합한 드로잉이다. 늦은 밤, 집으로 돌아가면서 

아무도 없는 어두운 길에서 만난 가로등은 나의 움직임을 따라 불을 밝히며 

말을 걸어오는 듯 했다. 그저 센서등이 나의 움직임을 감지한 것인데 왠지 

조명은 마치 살아있는 사람과 같은 존재처럼 느껴졌고, 이 느낌을 사물과 

결합해 그려본 것이다. <가로등 달> (그림 6 )은 또 다른 가로등의 둥근 

형태와 빛에서 달을 연상하고 결합하여 그린 드로잉이다. 나는 연상이 

떠올랐을 때 문득 실제로 달을 올려다 본 지가 꽤 오래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스스로 가까이에 있는 조명 빛 아래 만을 응시한 채, 좁은 시야 

속을 바쁘게 오고 가고 있었다. 둥그런 가로등은 그 사실을 알려주는 듯 

하였다. 나는 피상적으로 경험되는 사물을 조금더 능동적으로 느끼고 

반응해 보는 것이 이처럼 작지만 큰 발견을 가져다 줄 수도 있음을 

실감하였다. 나는 자주 가로등을 응시하였다. 스쳐 지나치던 길에서 천천히 

발걸음을 멈추자 조금씩 주변이 환기됨을 느낄 수 있었다. 이 때에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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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속 일상 사물을 불안 뿐 아니라 상상을 자극할 수 있는 요소로 

바라보게 되었다.  

 공간 속 불안감보다 사물과 만나던 의외의 순간을 더 크게 의식하자 

화면에서는 사물이 정 중앙에 크게 자리잡게 되었다. 또한 그리기에서 

감정을 드러내는 선이 절제되었으며, 상상을 강조하기 위해 이중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단순한 형태가 두드러졌다. 사물은 부분적으로 

연상이미지와 결합되어 변형되었다. 나의 주관적 반응인 연상이미지와 

사물의 거리감을 표현하고자 중의적이고 모호한 변형을 시도한 것이다. 

<가로등과 달사람> , <가로등 나무> (그림 7 , 8 , P3 1 )는 가로등에서 

연상된 대상의 이미지들을 형태의 단순화를 통해 중의적으로 결합을 

시도한 작품이다. 일상에서 연상작용을 일으켰던 가로등의 원래 형태를 

관찰하고 그 특징만을 선과 면으로 단순하게 환원시켰다. 사물을 

단순화하는 표현으로 가로등의 기둥이 나무의 몸통과 같이, 둥그런 원이 

가로등의 불빛이면서 동시에 달 혹은 열매가 될 수 있는 다의적 형상을 

만들어보았다. 구체적 형상의 단순화를 통한 중의적 표현은 주관적으로 

변형된 사물의 이미지들이 대상에서 지나치게 멀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또한 제목에서 원관념을 명시해주는 방법으로 관람자에게도 

다시금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을 환기하거나 각자의 이미지를 떠올려보는 

상상의 자극 효과를 기대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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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가로등과  달사람 , 2013, 콜라그래피, 45x 60 cm 

<그림 8> 가로등  나무 , 2014, 동판 에칭, 45x 60 cm 

 

  

 여기에는 추상적 관념인 주관적 지각, 상상을 시각 이미지로 표현하는 

것에 대한 나의 긍정적인 믿음이 바탕이 된다. 현상학자인 메를로 퐁티는 

지각현상학을 논의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습득하는 많은 

지식은 몸을 지닌 유기체로서 우리가 환경 과 상호작용하는 과정 속에서 

직접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습득된다’ 20고 말하였다. 이 논지의 바탕에는 

지식을 습득하는 인지의 과정을 이성과 사고만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즉 마음을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머릿속에 

표상되어 있는 의식적인 부분 그 이상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신체의 ‘ 지각 작용’ 과 같은 마음의 측면 21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나 또한 인지에는 과학적 진술, 언어가 보여줄 수 없는 

	  	  	  	  	  	  	  	  	  	  	  	  	  	  	  	  	  	  	  	  	  	  	  	  	  	  	  	  	  	  	  	  	  	  	  	  	  	  	  	  	  	  	  	  	  	  	  	  	  	  	  	  	  	  	  	  
20	  이모영, 「이미지의 인지적 차원에 대한 탐색적 고찰 -시각적 사고를 중심으로」, 
한국초등미술교육학회: 미술교육연구논총, 36 권 0 호 (2013), p.72 
21이정모,	  2009;	  Clark	  &	  Chalmers,	  1998	  :	  이모영, 위의 논문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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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묘한 마음의 영역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다양한 느낌과 정서들을 표현하고 이해하는 수단을 예술이 제공한다고 

미학자인 랭거는 말한다.22 나는 내가 직접 느끼고 떠오르는 것을 표현한 

작품을 관객에게 전달하면서 관습적인 지식을 통해서 보고 있던 사물에 

확장된 시각을 가져다 주고자 하였다.  

 환기란 단어는 새로운 공기를 주입하는 것으로, 고여있거나 정지된 흐름을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이미지를 통해 미묘한 마음의 영역을 자극하고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것 또한 눈 앞에 보이는 것에 고정되어 있는 이성적인 

사고의 방식에 전환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나는 이것을 작품이 주는 

환기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나의 개인적 정서의 표현 뿐 아니라 의외성이 

주는 시각의 효과를 통해 정서적 환기를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하였다. 이렇게 의도가 확장되면서 작품에서 조형적으로도 

다양한 표현방법을 시도하게 되었다.  

 

  

 

 

 

 

 

 

 

 

 

 

 

 

	  	  	  	  	  	  	  	  	  	  	  	  	  	  	  	  	  	  	  	  	  	  	  	  	  	  	  	  	  	  	  	  	  	  	  	  	  	  	  	  	  	  	  	  	  	  	  	  	  	  	  	  	  	  	  	  
22	  이모영, 위의 논문, p.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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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그림자  놀이를  통한  연상이미지    

 

 연상이미지에 집중하면서 나는 실재하는 사물과 나의 시각에 비친 사물 

간의 거리감을 탐구하였으며 여기서 의외성을 발견하고 표현해 보았다. 

점차 자신의 내면을 자각했을 뿐만 아니라 지각과 시각이 불일치하는 

지점에 대한 흥미도 가지게 되었다. 연상된 이미지는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나의 진짜 경험에서 오는 것으로 사실적인 느낌일 때가 많았다. 따라서 

나는 눈 앞에 보이는 것과 다른 어떤 세계가 분명히 존재할 것만 같은 

신비한 기분을 종종 느꼈다. 이는 항상 나의 상상을 자극하였다. 때로는 이 

차이가 의문을 유발하여 자각하지 못했던 나의 관습적 시각과 일상의 

관심사를 일깨워주기도 하는 것이었다. 이 관심사를 바탕으로 나는 

연상이미지를 통해 사물을 변형하였고, 의외성이 주는 효과를 시각적으로 

강화 해보고자 하였다. 나아가 관람자들에게도 의외성을 전달하여 

스스로의 지각을 경험하고 자각하도록 유도하고자 새로운 표현을 강구하게 

되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지각된 이미지를 그림을 통해 주관적으로  

재현하는 것에서 나아가 실재의 사물을 이용해 시각화 한다면, 의외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이에 나는 사물의 그림자에 

주목하였다.  

 사물에 주어지는 빛은 그 물체가 평면이든 입체이든 상관없이 평면의 

실루엣 즉 그림자를 만들게 된다. 이렇게 벽에 드리워진 사람의 그림자를 

따라 선을 긋는 것이 그림의 기원이라는 것이 박물지에 전해진다. 23 

그림자는 사물을 사실적으로 모방하는 용도였다. 그러나 형태의 

외곽만으로는 물체에 대한 시각적인 충분한 단서 -  색깔, 질감 뿐 아니라 

크기 등 -  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관객들은 상상력을 동원하여 그 안을 

채워나간다.24 이처럼 그림자는 재현이 가능하지만 동시에 원래의 사물과는 

달라지는 가변성을 지닌다. 모방이면서 빛을 이용해 얼마든지 변형이 

	  	  	  	  	  	  	  	  	  	  	  	  	  	  	  	  	  	  	  	  	  	  	  	  	  	  	  	  	  	  	  	  	  	  	  	  	  	  	  	  	  	  	  	  	  	  	  	  	  	  	  	  	  	  	  	  
23	  Stoichita 2006 13-14; Bod 2013 44:이지희, 「빛을 사용한 설치작품에서의 

그림자 활용」에서 재인용, CONTENTS PLUS, 2015, Vol.13(4), p.26	  
24	  이지희, 위의 논문,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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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는 점에서 그림자는 상상을 자극할 수 있는 유희적 놀이가 되기도 

한다. 이것은 그림자 놀이에서 가장 잘 나타난다. 빛을 조절하여 대상을 

확대하거나 형태를 왜곡시키는 그림자 놀이는 인지의  부조화를 제거하려 

하거나 사소하게 취급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나는 

사물과의 닮은 이미지를 활용하는 그림자 놀이를 통해 연상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여기서 연상이미지와 사물의 차이를 통해 흥미로운 의외성 

주거나 습관적 인식이 전환되는 효과를 의도하였다. 초기에는 한 사물에서 

다양한 연상이미지를 만들어 내고자 하는 유희적 목적으로 그림자 놀이를 

시도 해 보았다. 이 때 나는 그림자를 사진으로 기록하였다. 나 조차도 

실험과 같았던 작업의 과정에서 순간 순간 나타나는 그림자의 변화를 

사진을 통해 빠르게 포착할 수 있었다. 또한 간접 매체인 사진으로 실제의 

그림자를 촬영하여 이미지를 사실적이며 또한 몽환적으로 만들어 보고자 

하였다.  

 

1) 그림자의  독특한  시각  효과   

 그림자를 통한 시각적인 실험은 먼저 <소쿠리의 그림자 놀이> (그림 9 , 

P3 5 )에서 찾아볼 수 있다. 빛의 방향과 세기를 달리하며 소쿠리에서 

파생되는 그림자를 다양한 각도에서 사진으로 촬영해 본 것이다. 소쿠리의 

원과 무늬는 여러 방향에서 빛을 비추어보니 다양한 이미지가 나타났다. 

광원과의 거리에 따라 흐려지는 색감은 형태를 흐릿하게 만들어버린다. 

이는 사진이 주는 사실적인 존재감과 함께 비현실적인 환영과 같이 

느껴지는 독특한 시각적 효과를 주었다. 이처럼 그림자는 단순한 실루엣 

속에서도 빛에 의해 생겨나는 흐릿한 형상과 투명한 존재감으로 인해 

시각적으로 비현실적이고 몽환적인 느낌 또한 가지고 있다. 나는 그림자의 

부유하는 듯 하고, 때로는 초현실적인 시각적 특징을 통해 연상이미지를 

감각적으로 전달해 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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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소쿠리의  그림자놀이 , 2013, 디지털 이미지 

 

 
<그림 10> 소쿠리만다라 , 2013, 디지털 프린트, 110x 16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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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자는 사물과 닮은 듯 하다가도 조명의 방향에 따라 독립적으로 

다채롭게 변화하였다. 사실 나는 어느날 동그란 소쿠리의 형태와 무늬에서 

만다라의 이미지와 유사함을 느꼈다. 나만이 순간적으로 느낀 주관적인 

연상이미지는 소쿠리의 원래 쓰임새나 인지의 방식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었다. 나는 사물의 그림자를 통해 여러차례 조형적 실험을 해 보면서 

사물과 유사하지만 또 다른 이미지를 찾을 수 있었다. 이렇게 소쿠리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연상된 대상이었던 만다라의 비물질적인 느낌을 

그림자를 통해 함께 표현해 볼 수 있었다. 나는 이를 

<소쿠리만다라> (그림 1 0 , P3 5 )라는 제목을 통해 표현하였다. 두 단어가 

하나인 듯 붙어버린 채 표기하여 같기도 다르기도 한 사물과 그림자 연상의 

관계를 나타내 보았다.  

 <하이브리드> (참고그림 1 1 , P3 7 )는 문고리에서 떠오른 연상 이미지를 

그림자를 통해 시각화 한 또 다른 작품이다. 사물인 문고리의 날렵한 

손잡이 부분에서 자연물인 새의 날개 형태를 연상하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나의 연상을 재현하는 것에 목적을 국한 시키지 않고, 시각적 재미와 

새로운 표현을 찾아 실험을 지속해 보았다. 빛을 이용하여 파생되는 

그림자를 통해 관람자에게도  다양한 연상 가능성을 열어둔 채 새, 올챙이, 

박쥐 등을 연상시키는 이미지들 만들어냈다. 그림자 특유의 흐릿한 형태를 

활용하여 새하얀 공간을 부유하는 생명체와 같은 다양한 형상들을 

만들어냈다. 이처럼 그림자 놀이를 통해 나는 연상이미지의 존재감을 

부각시킬 뿐 아니라, 의외의 형상을 찾아내어 관람자의 상상력을 또한 

자극할 수 있는 새로운 이미지들을 실험해 나갔다. 문고리의 그림자일 뿐 

인데도, 생명체와 닮은 모호한 형태로 인해 대상이 정확히 무엇일까 하는 

궁금증을 유발한다. 나는 상상을 덧붙여 움직임을 가진 애니메이션으로 

한편의 그림자 극을 만들어보았다. 유사한 이미지를  찾아내는 것에서 

나아가 왜곡되고 가변적인 그림자의 속성을 영상을 통해 움직임으로 

강화시켜 보았다. 다양한 연상이미지들을 발견하고 연결해 보면서 각자의 

이야기를 상상해 보기를 기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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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하이브리드 hybrid,  2013, 싱글채널 비디오, 1:08 

 

 

2) 그림자를  통한  인식의  전환  효과   

 나는 그림자를 통해 사물에서 발견되는 연상이미지를 보다 사실적인 

감각으로 표현해 보았다. 또한 그림자는 작품에서 익숙한 사물의 

이미지에서 새로운 차이를 발견하고 의외성을 강조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사용되었다. 그림자로 왜곡이 일어날 수록 이미지들은 현실과 

무궁 무진한 상상력 간의 차이로 인해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엉뚱한 것으로 

오인되기도 한다. 그림자는 그것을 만들어낸 객체가 우리의 상상과 

일치되지 않을 때 반전이 일어나며, 이 때 비로소 감상자들은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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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지각하게 된다. 25  그림자는 사물에서 파생 

되었지만 시시각각 변할 수 있는 속성, 즉 가변성을 가진다. 이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과는 다른 어떤 실체들을 드러내기 위한 시각적 장치로 

사용되기도 한다. 나는 작품 <하이브리드> 를 사진에서 영상으로 다시 

공간에서 설치하여 표현을 확장시켜 보았다. 이 때 작품을 공간에 

설치하면서 영상을 투사한 공간 귀퉁이에 그림자의 실제 대상인 손잡이를 

매달아 놓았다. (그림 1 2 , P3 9 )  눈으로 보는 것과 느껴지는 것은 종종 

차이를 가진다. 나는 물리적 실체가 없는 지각의 현상, 즉 연상 이미지와 

거기서 파생되는 거리감을 그림자의 존재를 통하여 보다 구체적인 것으로 

만들어보았다. 짧은 지각의 순간은 일상 속에서 스쳐지나가기 쉽다. 또한 

주관적 연상이나 상상은 비현실적이고 망상증적인 것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이들을 무시한 채 사물을 자동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오히려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자동적이고 관습적인 인식은 때로 눈 

앞에 보이는 것을 너무 쉽게 믿게 만들기 때문이다. 나는 왜곡된 상상 

이미지를 만들어보고, 이를 실제의 사물과 함께 만나게 하였다. 여기서 

우리가 보이는 것 너머에 존재하는 지각의 세계를 함께 파악해 볼 것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나는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작품을 진행하면서 

그림자가 주는 지각의 깨달음의 효과를 인식하였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모두에게 공감할만한 소재가 아니라는 점에서, 표현의 효과를 크게 얻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낳기도 하였다. 나만의 경험과 시각이주는 독특함을 

유지하면서도 보다 보편적인 인식의 전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재를 

찾아나갈 필요성을 인지하게 되었다.  

	  	  	  	  	  	  	  	  	  	  	  	  	  	  	  	  	  	  	  	  	  	  	  	  	  	  	  	  	  	  	  	  	  	  	  	  	  	  	  	  	  	  	  	  	  	  	  	  	  	  	  	  	  	  	  	  
25	  이지희, 위의 논문,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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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하이브리드 hybrid, 설치의 일부로 문고리를 직접 걸어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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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연상이미지와  사물의  불일치  강조    

 

 연상작용과 같은 상상의 영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심상 이미지로 떠오른다. 

나는 이 이미지를 탐구하면서 눈 앞에 보이는 대상의 명확함, 즉 현실과의 

거리감을 확인하고 표현하였다. 이것은 일차적으로 자신의 내적 자유의 

의지를 표출하고 그것과 갈등을 빚는 구조를 발견하여 드러나게 하고자 

함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나 개인의 모습을 통해 관객에게도 공감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갈등에는 도시 공간의 획일성같은 외부의 영향도 있었고, 주관적으로 

경험되고 발생하는 미묘한 감정들이 사물이나 언어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데서 오는 내적 욕구에도 원인이 있었다. 나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연상을 활용하여 상상의 세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오는 의외성을 통해 긍정적인 환기의 효과를 또한 기대하였다. 

그러나 나의 내적 갈등, 욕구가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었다. 때로는 

오히려 의외성을 통해 벗어나 볼 수 있는 일상의 틀에는 한계가 있음을 

더욱 깨닫기도 하였다. 나는 여전히 일상의 틀에서 사회적 규범을 따라가야 

하는 존재이다. 상상력이 발휘된다는 것은 이처럼 공상의 세계가 주는 

즐거움만을 느끼게 하지는 않는다. 자신의 욕구를 알게 될 수록, 실현되지 

못할 때 오는 좌절도 커진다.  

 점차 자신의 개인적 욕구의 표현인 상상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하는 

문제를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상상을 개인적 갈등을 드러내는 표현의 

수단에서 전달하고자하는 주제로 변환시키게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의 

상상력이 가지는 의미, 이상을 추구하는 삶의 중요성과 같은 다소 관념적인 

생각들을 표현해보고자 시도 하게 되었다. 여기서도 여전히 나라는 개인의 

단위로 축소된 범위에서부터 표현을 시작하고자 하였다. 또한 눈에 보이지 

않으며, 비논리적으로 여겨지거나 물리적인 힘을 가지지 않는 것을 상상의 

특성으로 여기고, 이러한 측면을 소재로 하였다. 이 특성을 강조하는 

방법을 통해 역설적으로 개인과 상상의 중요성을 표현할 수  있으리라 

가정을 해 보았다. 이 때 매체에 있어서도 다른 선택을 하게 되었다.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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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가 강조되어, 주관성이 자유롭게 표출되는 그림보다는 객관성이 

강한 사물을 사용하고자 하였다. 객관적 사물을 직접 사용함으로써 

자유로운 상상과 보편적인 인식이 충돌하고 불일치하는 상황을 더욱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이에 나는 일상 오브제인 구둣주걱을 사용하여 작품 

<파랑새> (그림 1 3 , P4 2 )를 제작하였다. 오브제를 사용하였지만 

연상이미지를 주관적으로 재현하고자 변형을 하였다는 점에서, ‘ 오브제의 

조각적 변형’ 정도로 이 작품의 표현방식을 정의할 수 있겠다. 

구둣주걱이라는 사물에서 새의 이미지를 발견하고 이를 재현하고자 엉뚱한 

시도를 한 작품이다. 비스듬히 꽂힌 구둣주걱에 깃털을 붙였다. 나아가 

연상에서 얻은 모티브에 상상력을 더해 구둣주걱 새를 현실에서는 만날 수 

없는 파랑새라는 판타지적 존재로 생각해보았다. 이에 구둣주걱에 

파란색을 칠하면서, 나의 상상을 이상향에 빗대어 파랑새라고 다소 거창한 

의미를 부여해 보았다. 결과적으로 이는 나의 매우 주관적인 상상으로써, 

그 엉뚱함이 강조되었다. 보편적 인식구조와 상상이 상충되고 갈등을 

유발하는 상황은 유머러스한 상황을 만들어낸다. 이것은 단순히 유희적인 

유머는 아니었다. 엉뚱하고 비논리적인 상황이 주는 우스움과 함께 개인이 

현실이라는 변하기 어려운 견고한 체계 앞에 놓여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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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파랑새 , 2013, 구둣주걱과 염료와 깃털, 약 20x 20x 60 cm 

  

 

 나는 이 한계상황의 인식을 작품 <새가 되려는 발> (그림 1 4 , P4 4 )에서 

표현해보았다. 여기서는 직접 나의 몸을 통해 상상과 현실의 충돌을 통해 

표현 하였다. 이 작품에는 나의 몸, 그 중에서도 땅에 딛고 있는 발을 

하늘로 올려 새의 모양을 흉내내며 버티기를 하는 모습이 영상으로 

기록되어있다. 여기서 새는 그림자 놀이에서 착안한 것이다. 그림자 

놀이에서는 몸에서 새가 되고자 하는 불가능한 상상을 그림자를 통해 

실현해본다. 나는 그림자라는 연상이미지가 아닌, 불가능한 상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와 행위에 주목하였다.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유희적 성격의 그림자 대신에 상상을 실현하기 위한 물리적인 행위를 화면 

중앙에 드러냈다. 일반적으로 그림자 놀이에는 숨겨지는 원래의 대상이 

중심이 되는 점, 그리고 발이 하늘을 향해 올려지면서 시점의 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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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나는 점, 이러한 일반적 기대와 익숙함을 반전시키는 방법을 통해 

작품에 의외성을 부여하고자 하였다. 일반적 인식구조에 대한 불일치나 

비일관성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인지구조와 부조화를 일으킨다. 

인지부조화를 겪는 대개의 관찰자는 자신의 기대와 다른 데에서 오는 

불편함으로써 긴장과 갈등의 상태를 유발한다. 그러나 부조화로 인한 

불안감과 긴장감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은 관람객들이 시각물의 기원을 

판단하게 하고, 예술가의 동기를 추론하게 하여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창의적 반응을 또한 유발한다. 시각상태에 있어서 의외적인 표현은 자극과 

각성 수준을 높이고 주의를 이끈다는 점에서 대상의 의미와 개인의 특성을 

연결시켜주는 창조적 인지행동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26 

 나는 연상이미지가 주는 사물의 일반적 인식과의 불일치를 통해 상상의 

존재감을 강조하였다. 이는 상상을 유희로만 바라보지 않고 나의 삶에 

실제로 영향을 주는 존재로 보고자 하는 의도를 말한다.  

 나는 이 작품에서 비디오를 매체로 사용하면서 편집을 하지 않고 카메라의 

시점을 정지시킨 채 사실 그대로를 단순하게 기록하였다. 상상과 현실의 

불일치 속, 이를 극복하기 위한 나의 도전을 가능한 사실적으로 전달해 

보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오히려 비논리적인 행위를 시도함에서 

오는 엉뚱함과 유머러스한 효과를 주어 나의 갈등을 더욱 강조해 줄 수 

있었다. 또한 나는 <새가되려는 발> 이라는 모순된 제목으로 내가 

추구하는 상상의 이면에 존재하는 한계와 갈등을 표현해 보았다. 발이 새가 

되어보고자 하는 불가능성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며, 의외성을 개인적인 

감정이나 시각적 흥미의 전달에서 나아가 현실의 한계와 상상의 의미를 

상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하였다. 이는 개인적 영역의 표현에서 벗어나, 

내가 처한 현실의 한계와 그것에 대응하는 태도와 같은 지점까지 작품의 

주제를 확장하여 보고자 하는 변화의 계기로써 앞으로의 목표를 담고 

있기도 하다. 이 작품은 또한 연상이미지와 사물의 불일치를 강조하여 

의외성을 표현하기 위해 매체를 확장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26	  남고은 김현석, 위의 논문, p.128-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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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새가되려는  발 , 2013, 싱글채널 비디오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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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상이미지의  구현  
 

 앞서 살펴본 것처럼 나는 작품을 전개하면서 연상을 유발하는 대상에 따라 

다양한 소재를 다루었다. 이에 따라 표현 방식 또한 달라졌고, 매체도 

조금씩 다르게 선택하였다. 표현이 변하면서 내용도 조금씩 달라지거나 

확장되며 상호작용이 일어났다. 초기에는 나의 내면에서 발생하는 

의외성을 표현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점차 관람자에게도 상상력을 

자극하고 환기의 효과를 주고자 시각적 표현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따라서 

적절한 매체를 선택하고 사용하는 것은 본인의 작업에서 중요한 과제였다.  

 본 장에서는 작품에서 다양한 표현 방식이 매체와 만나 어떻게 시각적, 

내용적으로 강화되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나의 작품들은 가장 먼저 

그리기와 그 표현을 강화하기 위한 판화를 통해 제작 되었다. 따라서 나는 

평면에서의 표현, 즉 판화 매체의 특성과 그 효과를 먼저 살펴 볼 것이다. 

그리고 공간으로 확장되어 입체적으로 설치된 작품들로 매체를 분류하여 

설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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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판화를  통한  연상  이미지의  혼합과  변주  

 

1) 판화의  물리적  특성   

 작품에서 나는 도시풍경과 사물을 변형하면서 불안함과 모호함의 정서를 

표현 하고자 했으며, 연상이미지를 통해 시각적 부조화 27를 일으키고자 

하였다. 이 때마다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연상이미지를 사물과 적절하게 

결합하고 변형하는 것이 중요했다. 연상이미지는 먼저 드로잉을 통해 

그리기로 자유롭게 표현하였다. 이후 드로잉으로 자유롭고 즉흥적으로 

표현된 연상된 이미지를 사물의 외형과 결합할 때 단순하고 모호한 형태를 

부각시켜 중의적인 해석을 부여하고자 하였다. 이때 나는 판화의 표현 

효과에 주목하였다. 판화의 특징인 평면성과 단색의 강한 대비 효과가 

이것을 표현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또한 연상작용을 표현할 때 

자주 사용한 콜라주의 표현을 판화의 콜라그래피 기법을 통해 

표현함으로써 질감과 같은 독특한 조형 효과를 주리라 기대하였다.  

 나는 판화의 종류 중 오목판을, 판 종은 동판(銅版)을 주 매체로 사용한다. 

특히 동판화의 기법 중 니들( ne e dle )을 사용하는 하드 그라운드 에칭은 

그리기에서 드러나는 선의 움직임이나 문지르기 등을 제거하여 단순하고 

묵직한 이미지를 만들기에 적합하다. 종이보다 강한 물질성을 지니는 동판 

위에 연필보다 세밀한 니들을 사용하여 그릴 때 이 물성이 주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것은 오히려 그리는 동안의 긴장감을 통해 균일하고 절제된 

외곽선을 만든다. 나는 보통 사물을 직접 관찰하면서 그리고, 이 때 종이에 

떠오른 연상이미지를 함께 드로잉한다. 그리고 이 원본을 바탕으로 조형적 

표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작업한다. 이 원본 이미지가 판화를 통해 찍혀 

나오기 까지는 옮기기, 새기기, 부식하여 톤을 조절하기의 여러 단계를 

거친다. 판화의 제작과정 상 여러 가지의 색을 즉흥적으로 사용하거나 한 

	  	  	  	  	  	  	  	  	  	  	  	  	  	  	  	  	  	  	  	  	  	  	  	  	  	  	  	  	  	  	  	  	  	  	  	  	  	  	  	  	  	  	  	  	  	  	  	  	  	  	  	  	  	  	  	  
27	  시각적 부조화 (Visual Dissonance)는 앞서 설명한 인지부조화를 시각적 영역에 
한정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시각예술인 나의 작품을 다루고 있으므로 시각적 
부조화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시각적 부조화는 볼 것이라 예상하는 것과 실제 
보는 것 사이의 불일치를 경험할 때 일어나는 심리저 갈등상태로 정의된다.’ 남고은 
김현석, 위의 논문, 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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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에 혼합할 수 없으므로, 한 면당 한 가지의 색을 결정하고 채색한다. 

게다가 잉크가 눌려서 찍히는 과정에서 색이 균일하게 퍼지게 된다. 따라서 

화면은 물감을 두텁게 겹칠 수 있는 회화보다 단순해진다.  

 이러한 특징은 오히려 감정표현을 줄이고 형태와 색을 차갑고 딱딱하게 

표현하기에 적합하였다. 나는 이를 통해 도시 공간과 사물의 외형과 거기서 

오는 나의 낯설고 불안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었다. 직접적인 감정이 

절제되자 시각적 부조화를 표현하고자 할 때도 사물의 형태에 집중하여, 

지나치게 변형되지 않은 은유적인 표현을 할 수 있었다. 동판화로 제작된 

<가로등 달사람> (그림 1 5 , P4 8 )은 사물의 재현이 아닌 이미지로서의 

가로등을 표현한 것이다. 세부 묘사가 과감히 생략된 가로등은 단순한 

외곽선만이 남아 사물의 형태가 두드러진다. 그러면서 가로등의 둥근 

전구나 갓등, 기둥과의 연결 부위를 관찰하며 연상된 사람의 둥근 얼굴, 

옷깃과 모자의 형태 등을 더욱 강조 할 수 있었다. 동판화의 세밀한 선, 

흑백의 강한 대비로 차갑게 조형화 된 형태는 도시와 사물에서 오는 

생경함을 나타내기에 적합했다. 또한 밤의 어두움은 면적을 고르게 

부식하면서도 깊이 있는 톤을 줄 수 있는 아쿼틴트를 사용하여 표현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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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가로등  달사람  2014, 에칭과 콜라그래피, 60x9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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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 incar nat ion # 1 > (그림 1 6 , P5 1 )에서 가로등은 이미 상당 부분 원래 

대상의 이미지를 잃고 변형되었다. 원의 밝은 형태에 인체의 기관인 팔의 

형태가 붙어 있다. 도시 공간 속 사물을 바라보며 자연의 세계와 충돌하는 

내면에서부터 나는 연상을 통해 새로운 상상의 이미지로 나아가고자 

하였는데, 이를 ‘ 재탄생’ 이라는 의미의 Re incar nat ion 으로 드러냈다. 

이 제목은 영어로 그대로 표기하였다. 단순히 

재탄생하다라는 동사라기 보다 ‘ 이전의 

것이 변화되어 다시 생성된 것’ 을 의미하는 

단어로서 적절하다고 여겨졌다. 그러나 

사전적으로는 ‘ 환생’ , ‘ 재생’ 으로 

직역되는 탓에 원래 떠오른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 작품에서는 콜라주를 

주 매체로 사용하였는데 사진 콜라주뿐 

아니라 판화에서 콜라주와 접목된 기법인 

콜라그래피를 사용하였다. 콜라그래피는 

판에 사물을 직접 부착하거나 젯소를 

칠한판(版)  을 사용해 사물의 자국을 떠 낼 

수 있는 기법이다. 간접표현 매체인 판화에서 

그리지 않고 떠 낸 사물의 이미지는 맥락에서 

떨어져 나와 낯설게 재조합 됨으로써 콜라주 

특유의 초현실적 연출을 가능하게 해 주었다. 

이는 입체적 사물의 질감을 재현하여 평면을 보다 흥미로운 공간으로 

만들어주기도 한다.  

 막스 에른스트 ( Mar x  Er ns t , 1 8 9 1 ~ 1 9 7 6 )는 사물의 질감을 떠내는 것을 

통해 대상에서 복제된 이미지가 새로운 감각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직접 그리지 않고 사물을 대고 문지르는 것을 통해 선의 

속성이 변하거나 대상에서 복제된 다른 표면이 등장하는 것을 활용한 

프로타주기법으로 새로운 환상 회화의 영역을 개척했다. 그는 이런 기법을 

<참고그림 4> 막스 에른스트, 
Blitze unter viezehn Jahren, 
1925, 종이에 프로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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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무의식적 이미지들을 보다 구체화 할 수 있었다.28 (참고그림 4 , P4 9 )  

나는 작품에서 프로타주와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콜라그래피를 통해 

나무와 꽃, 꽃잎의 표면을 그대로 찍어냈다. 이것은 자연과 사물을 

은유적으로 결합시키는 효과를 주었다. 의인화를위해 고안된 팔의 형태는 

꽃과 나뭇잎의 표면을 떠낸 콜라그래피 판을 얇은 한지에 찍어낸 것으로 

이후 나무 특유의 무늬를 강하게 살린 배경에 콜라주하여 결합하였다. 

의인화된 가로등은 자연의 이미지를 끌어안고 있는 형상으로 더욱 

생명력을 부여하였으며 중앙에 콜라주로 사진 속 자연을 조각조각 잘라내 

파편화시킨 것은 자연스러움과 부자연스러움을 공존시키기 위한 

방편이었다. 연속하여 제작된 < Re incar nat ion # 2 > <그림 1 7 , P5 1 > 는 

데칼코마니적인 구도를 연출하였다. 나무와 꽃의 질감들 사이로 마주보는 

형상의 강한 대비로 자연과 인공물 간의 혼란과 대립을 표현하였다. 이 

작품에서도 나는 동일하게 자연의 질감을 그대로 담아낼 수 있는 

콜라그래피를 사용하여 인공적 존재에서 떠오른 자연의 연상이미지를 

담아냈다. 데칼코마니적 구도와 동일한 모티프의 반복은 판화가 동일한 

이미지를 복수로 제작할 수 있는 매체라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단순한 

형태의 강조 뿐 아니라 복수로 찍어 내어 자로 잰 듯 동일하게 제작되는 

판화 기법을 통해 자연물의 표면과 단순 도형을 대조적으로 결합하였다. 

이는 화면에서 자연과 인공의 이미지를 양면적으로 지니고 있어 사물과 

결합된 연상이미지의 이질감을 강조할 수 있었다.  

 

	  	  	  	  	  	  	  	  	  	  	  	  	  	  	  	  	  	  	  	  	  	  	  	  	  	  	  	  	  	  	  	  	  	  	  	  	  	  	  	  	  	  	  	  	  	  	  	  	  	  	  	  	  	  	  	  
28	  김구림, 『서양판화가 100 인과 판화감상』, 파주: 미진사, 2014, p.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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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reincarnation #1, 2014, 목판과 콜라그래피와 콜라주, 60x 90 cm 

 
<그림 17> reincarnation #2, 2014, 목판과 콜라그래피와 콜라주, 90x 12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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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화 매체의 성격은 작품의 표현 방식에 더욱 영향을 미쳤고, 나는 몇 

가지의 연작을 제작하게 되었다. 판화가 가진 물성 이외에도, 복수성과 

수공예적 노동력을 요구하는 판화의 이미지에대한 접근방식은 나의 작품에 

있어 중요한 표현 요소라 할 수 있다.  

 

2) 판화의  복수성 (multiple original) 

 판화는 원본이 존재하며, 그 원본으로부터 간접적으로 이미지를 얻는다. 

이러한 ‘ 간접성’ 에 의해 다수의 이미지를 얻는 ‘ 복수성’ 은 판화매체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인쇄술과 함께 발전한 판화는 전통적으로 같은 이미지를 

복수 제작함에 있어, 노동력을 줄이는 기본적인 역할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점차 이미지의 무한 복제를 제한하는 에디션29 의 개념이 생겨나며, 

판화의 복수성은 독자적 특징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에디션 사이의 차이를 

활용해 새로운 창조를 하는 등 복수성의 역할 또한 다양하게 확장되어왔다. 

한편 사진과 디지털 매체가 발달된 현대에와서 복제는 더욱 손쉬워졌다. 

원본과 복수 이미지에대한 구별 또한 큰 의미가 없어질 만큼 변화한 시대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나는 판화가 만드는 복수의 이미지( mult iple  or igina l 

image )를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생산한다는 의미의 복제된 이미지 

( r e pr oduct ion image )와 구별하여 접근하고자 한다. 나는 <가로등 

연작> (그림 1 8 , 1 9 , 2 0 , 2 1 , P5 5 )을 통해 판화기법이 주는 조형적 효과 

뿐 아니라 복수의 이미지로 제작되고 여러 장이 병치( jux tapos it ion)되며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효과를 탐구하였다.  

	  	  	  	  	  	  	  	  	  	  	  	  	  	  	  	  	  	  	  	  	  	  	  	  	  	  	  	  	  	  	  	  	  	  	  	  	  	  	  	  	  	  	  	  	  	  	  	  	  	  	  	  	  	  	  	  
29	  한정된 총 발행부수를 의미하는 이 용어는, 판화에서 원판에서 얻은 ‘제한된 
그림의 총수’를 가리킨다. 여기서 제한이란, 나중에 원판을 파기할 것을 보증하는 
가운데, 한정판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19 세기에 와서 발전된 것으로, 
에디션에 작가의 서명과 번호를 넣음으로써 작품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한다. 
에디션의 미적 가치는 그림을 정보로서 인지하게 하는데 기여했으며, 표준화된 
이미지, 정확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 기여했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 이 점은 
오히려 제한된 에디션을 통해 개인의 독창성에 가속화를 추진했고, 예술의 독창적 
지위로 진입에 성공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임영길, 심희정, 
한국기초조형학회, <기초조형학연구> 9 권 1 호 (2008), pp.633-634 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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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에서 일차원적으로 원본은 판에 새겨진 이미지이다. 그러나 나는 

판화의 관점에서 내가 본 가로등 또한 원본이미지라고 생각하였다. 내가 

보는 가로등은 원래 사물이 지니는 본질적 이미지가 아닌, 내가 투영되며 

융합된 새로운 복제 이미지가 된다. 이것은 이미 플라톤이 언급한 

복제물로서의 현실을 떠올리게 한다. 이 관점에 따르면 작품은 복제의 

복제물인 시뮬라크르 30이다. 현대에 와서 더욱 넘쳐나는 이미지들, 즉 

시뮬라크르를 다룰 때 중요한 것은 복제되면서 벌어지는 차이와 이를 통한 

새로운 확장에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나는 판화 매체의 특징을 동일한 

복제가 아닌, 차이와 융합을 만드는 복수성에 있다고 보고 이를 활용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자 하였다.  

 나는 판화를 통해 동일한 이미지를 여러 장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 번 찍어낸 원본을 변형시키거나 동일하게 찍힌 에디션에 

콜라주를 덧입혀 어느 것 하나 같지 않은 차이를 가진 이미지를 만드는데 

집중하였다. 가로등 연작에서 1 8 , 1 9  ( P5 5 )의 이미지는 같은 판을 

변형시켜 만든 이미지이다. 1 8 을 제작하고 찍어낸 판을 다시 부식시켜서 

변화를 주고, 1 9 번을 찍어내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가로등의 이미지를 

유사하지만 조금씩 다른 여러가지로 변주해보았다. 또한 여러 장의 작품이 

나열됨으로써 한 장으로 귀결될 때와는 다른 효과를 주고자 하였다. 

여러장의 복제이미지가 나열되었을 때, 공간은 하나의 완성작이 놓여있을 

때 보다 유연하고 다양해진다. 관람객 또한 유사성과 차이를 발견하면서 

이미지를 읽어나면서 작품과 보다 열린 방식으로 소통하길 기대하였다.  

 나는 또한 여러 장의 에디션을 찍어내는 판화의 복수성이 어떤  창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안고, 작품을 이어나갔다. <밤에 

	  	  	  	  	  	  	  	  	  	  	  	  	  	  	  	  	  	  	  	  	  	  	  	  	  	  	  	  	  	  	  	  	  	  	  	  	  	  	  	  	  	  	  	  	  	  	  	  	  	  	  	  	  	  	  	  
30시뮬라크르(Simulacre)는 플라톤에 의해 정의되고, 포스트 구조주의 철학자 

들뢰즈 (Gilles Deleuze)가 확립한 철학 개념이다. 그에 따르면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원형 인 이데아(Idea), 복제물인 현실, 복제의 복제물인 시뮬라크르로 

이루어져있다고 한다. 여기서 현실은 인간의 삶 자체가 복제물이고, 시뮬라크르는 

복제물을 다시 복제한 것을 말하며, 실재로는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존재하는 

것처럼 만들어 놓은 인공물을 지칭한다. 강현실, 「 장  보드리야르의 초미학적 

관심에서 본 앤디워홀의 시뮬라크르 이미지 연구」, 『 커 뮤 니 케 이 션 

디자인학연구』,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협회,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회, Vol.-No26, 

2008, 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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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라고 있다> (그림 2 2 , 2 3 , P5 6 , 5 7 )  연작에는 판화를 통해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표현의 요소들이 다양하게 들어있다. 복수의 이미지를 

제작할 수 있는 판화의 특성을 이용해 원본의 같은 이미지에 변화를 주며 

반복해서 찍어냈다. 먼저 반복되는 바탕이미지 설명하자면, 여러가지의 

이미지로 전개되기 위한 상황을 설정하기 위해서 이전의 가로등 

연작들보다 구체적인 이미지들이 제시되었다. 별의 이미지로 밤이라는 

시공간을 설정하였고, 그 아래 두 개의 둥근 원이 가로등과 달이 함께 

공존하는 상상의 공간을 제시한다. 이렇게 동일하게 찍혀진 8 개의 

이미지를 나열하고, 다시금 연상과 상상을 통해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처럼 

덧붙여서 그리고, 콜라주하였다. 동일한 이미지를 생산하는 복제와 다르게 

나의 판화 작품에서의 복수성은 ‘ 차이를지닌 반복’ 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3) 판화의  수공예성   

 이러한 차이와 반복은 판화의 고유한 특성을 통해 디지털 복제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확장 가능성을 암시한다. 복제의 기능을 상당수 상실한 

판화는 오히려 전통적 틀을 재해석하려는 노력을 통해 더 넓은 표현과, 

의미의 해석이 가능해졌다고 볼 수도 있다. 게다가 특유의 아날로그적 

이미지가 주는 독특함은 큰 힘이라고 생각한다. 작품을 제작하는 입장에서 

겪는 긴 시간과 노동력은 복제를 결코 단순하게 접근하게 하지 않는다. 

내가 차이에 주목하게 된 것도 판화의 복잡한 제작 과정을 통해서였다. 

나는 여러 차레 수공적 방법으로 시간과 노동력을 들여 찍어낸 판화 연작을 

통해 일회적이고 빠르게 소비되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보고자 하였다. 

유사하지만 조금씩 달라지며 나열된 연작들은 비교적 오랫 동안 읽어 볼 수 

있다. 나는 관람자 또한 천천히 그림을 감상하며 각자의 이야기를 

만들어보길 기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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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  시리즈> 

(왼쪽 반시계 방향, 그림 18, 19, 20, 21), 2014, 에칭과 아쿠아틴트와 콜라그래피, 각 60x9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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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밤에  자라고  있다 , 2014, 에칭과 콜라그래피, 콜라주, 각 45x 6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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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밤에  자라고  있다 , 2014, 에칭과 콜라그래피, 콜라주, 각 45x 6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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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공간을  활용한  확장된  표현   

 

  나는 판화 작업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즉흥적으로 그리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려진 이미지를 다시 한번 그에 맞는 표현 방식으로 

재조합하는 간접적 표현방식에 익숙해져갔다. 작품에서 부각된 것도 

초기에는 나의 감정과 시각에 집중하였다면, 점차 일상의 환기, 상상의 

의미화와 같이 변화되어 갔다. 그때마다 나의 의도를 보다 잘 전달하기 

위해 평면 뿐 아니라 입체적으로 다양한 매체들로 작품을 제작하였다. 앞 

장에서 선험 연구를 통해 살펴본 것 처럼 시각적 부조화는 눈 앞에 놓인 

사물이 친숙하고, 표상이 확실 할 때 그 효과가 크다. 이 점에서, 나는 그림 

이미지 뿐 아니라 실제 사물을 통해 의외성을 보다 크게 전달하고 싶었다. 

실제 사물, 친숙한 사물이 달라지면서 오는 생경한 효과를 위해 일상 

사물을 직접 조각적으로 변형하였다. 또한 그림자 놀이를 영상으로 

제작하여 공간에서 다른 위치와 다른 크기로 표현하면서 그 효과를 강조해 

보았다. 매체의 확장은 어느 형식에 갇히기 보다는 시각적으로 더 효과적인 

방법을 연구하고 실험해보고자 한 것이었다. 또한 나에 의해 온전히 

결정되고 완결되는 평면 작품을 입체적으로 변환시킴으로써, 관람자에게 

체험을 통해 직관적으로 전달하기 위함이기도 하였다. 

 몇 가지의 작품을 통해 공간과 함께 연출하였을 때 얻게 되는 효과를 

살펴보겠다. <파랑새> (그림 2 4 , P6 0 )에서 나는 파랑색과 깃털로 장식된 

구둣주걱을 높은 좌대 위에 올려 놓았다. 1 8 0 cm 정도 되는 높이에 올려진 

작품을 바라보기 위해 마치 새를 바라보듯이 고개를 들어 시선을 위로 

향해보게 된다. 또한 그림자를 통해 새의 이미지를 더 유추할 수 있도록 

연출할 수 있었다. 이처럼 공간 속에서 작품을 완성하고, 의도를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다.  

<하이브리드 hy br id> (그림 2 5 , P6 1 )는 시각적 유사성을 통해 발견한 

새의 이미지를 사진을 이용한 영상에서 다시 공간 속 설치로 확장해 보았다. 

앞 장에서 설명한 것 처럼 나는 문고리에서 파생된 그림자를 촬영하였으며, 

이 사진들을 영상으로 편집하여 연상 이미지를 보다 살아 움직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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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체의 감각으로 재현해 보았다. 이 영상을 프로젝터를 통해 공간 속에 

투사 해 보았다. 이 때 나는 평면에서와 유사하게 일상과 도시 공간을 

바라보는 정서를 투영하여 어둡고 황량한 공간을 연출 하였다. 또한 마치 

창문처럼 높은 위치에 비스듬히 배치함으로써 일상 공간의 한 부분처럼 

느껴지도록 유도하였다. 화면의 한 구석에는 문고리를 직접 매달아 놓았다. 

여기서 직접 파생되는 그림자와 미리 촬영된 그림자로 만든 영상이 

교차되면서 대상을 바라보는 현재 시점을 교란하였다. 이것을 통해 실제를 

보면서도 비현실 적으로 떠오르는 연상이미지를 나타내 보았다. 또한 

그림자를 보며 생겨나는 각자의 해석과 동시에 매달려 있는 실제의 사물을 

발견하면서 보는 것에 대한 오해를 자각하도록 유도하였다. <무제> (그림 

2 6 , P6 1 )는 나의 작품 <새가 되려는 발> (그림 1 4 , P4 4 )의 시초가 되는 

그림자 영상 작업이다. 발로 새의 모양을 만들어보려는 그림자 놀이를 

영상으로 기록하여 그림자 연극처럼 공간에 투사하였다. 보통 그림자 

연극에서는 그림자가 투사되는 막(幕)  뒤로 실제의 사물이나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공간이 있다. 그러나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원천이 없는 영상 

기록으로 어딘가 낯선 공간을 연출하였다. 이 때 크기 또한 매우 크게 

변형함으로써 익숙한 발을 더욱 낯설게 보이도록 하였다. 제목 또한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다양한 이미지를 해석 해 볼 수 있도록 열어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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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파랑새 , 2013, 구둣주걱과 깃털, 220x 2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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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하이브리드 hybrid, 2013, 영상설치, 혼합매체 

 

 
<그림 26> 무제 , 2013, 영상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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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나는 연상작용을 바탕으로 일상 사물에서 연상되는 이미지를 붙들고 

새로운 이야기로 나아가고자 한다. 반복적으로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도 

순간 순간 떠오르는 연상과 그를 통한 상상은 나의 의식을 강하게 흔들어 

놓는다. 나는 이러한 현상에 빠져들 수 밖에 없었다. 나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통해 형성된 상상력과 복잡한 내면의 공간들이 뒤섞이자, 

사물에대한 모호하고 은유적인 표현의 방식이 형성되었다. 나의 작품은 

매우 주관적인 이야기들을 담고 있으며 비논리적으로 전개되므로 종종 

관람자에게 혼란한 감상을 유발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 점은 나에게만 

의미를 지니는 연상과 상상이 매우 사소하고 의미 없는 것으로 느껴지게 

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 때문에 작품에 집중하지 못하는 시기를 

겪기도 하였다.  

 본 논문에서 나는 작품을 분석하기 위해 차분히 처음부터 연상이 일어난 

시점을 되돌아보았다. 그리고 나의 다층적인 문화적 경험을 동기로 보고, 

이에 초점을 맞추어 보았다. 주관적인 경험들을 문화횡단의 개념으로 

의미화하면서 구체적인 영향력을 알아볼 수 있었다. 이는 본인이 작품을 

대하는 특성을 발견하게 해 주었고, 자신의 경험에서 비롯한 동일한 태도를 

바탕으로 사물을 다루고있다는 단서를 제공하였다. 이를 통해 문화적 

경험과 이에 따라 나에게 형성된 시각과 태도를 분석해 보았다. 여기서 

낯설지만 새로운 세상을 보고, 느끼고 반응하는 나의 작품을 

‘ 의외성’ 이라는 폭넓은 개념으로 엮어 보았다.  

 이와 같은 개념과 자신의 특성에 대한 분석은 본 연구가 주는 커다란 

성과였다.  나의 특수한 시각과 사물을 바라보는 태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인정하자 점차 수수께끼와도 같은 연상의 이미지들은 단서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소재에서부터 표현방식에 이르기까지 그 

시각을 통한 공통된 연결고리를 지니고 있음을 알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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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작품은 주관적 감정에만 몰두하지 않고, 사물의 원관념을 유지한 채 

내면의 이야기를 공존시키고자 하는 은유적 표현 방식이 두드러진다. 

이것이 나의 태도에 의한 것일 뿐 아니라, 관람자에게 시각적으로도 

효과적인 방법임을 분석해 본 것은 또 다른 성과였다. 나의 주관적인 

경험을 표현하는 것이 주체적인 시각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며, 예술적인 

방식으로 인식을 확장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본 논문을 통해 

밝힐 수 있었다. 따라서 사실을 보는 방식을 확장하고자 시각적 효과를 

다양하게 실험하는 과정을 보다 의미 있게 분석해 볼 수 있었다. 매체는 

평면에서 주관적 감정을 절제하고 사물과 연상이미지를 적절히 혼합할 수 

있는 판화를 중심으로, 체험을 통한 주변의 환기의 효과를 강조 할 수 있는 

공간 설치로 나누어 분류해 보았다. 위의 과정들을 통해 나는 작품이 

하나의 강한 주제의식은 아니지만, 주관적 지각과 객관적 시각의 간극에 

대한 관심사를 지니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판화매체는 자유롭게 파생되는 연상과 상상의 세계를 정제할 수 있게 해 

주었다. 결과적으로 상상의 나래를 펼쳤다고 보기에는 어둡고 직선적인 

형태들 사이로 보일듯 말듯 한 희미한 연상의 흔적들을 가진 이미지들이 

만들어졌다. 나는 이것을 상상의 욕구를 좌절시키는 도시공간의 

일상성에의한 영향이라고 파악하였다. 획일적 도시공간에서 늘 삭막하고 

아쉬운 감정을 느끼곤 했는데, 이것은 오래된 문화나 자연의 다양성에 

흥미를 느끼는 개인적 취향 때문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자연에서 멀어지고 

사물로 가득찬 생활 공간에서 느끼는 소외감, 공허함과 같은 정서가 나 

개인만의 특수성이 아닌 시대, 문화적 영향에 의한 것이기도 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나의 개인적 심상이미지가 동시대의 관람자들과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듯 하였다. 이 점에서 앞으로의 작품에 

있어 본인의 관심사와 주제 의식을 보다 명확히 확립하고 전달해야 하는 

것이 과제로 여겨진다.  

 나는 자신의 일상성을 회복하는 것을 일차적으로 하여 사물을 응시하고 

연상되는 이미지를 통해 자신의 개인적이고 정신적인 부분을 탐구하고 

재현하였다. 최근 작업은 가로등이라는 인상적인 사물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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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에서부터 입체까지 그 연상을 붙들고 파생되는 이미지들을 어떻게 

시각화 할 것인지를 탐구하는 긴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작품을 처음부터 계획하고 주제의식을 갖는다 하더라도 때로는 강렬하게 

흥미를 끄는 이미지에 이끌리고 그 때 그때의 관심사에 치우친다. 본인의 

작품은 특히 자유로운 그리기의 방식에서 출발하며, 객관성을 추구하는 

작품이 아니므로 내면의 이미지를 통해 공감을 일으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본 논문에서는 소재와 태도에 따른 표현방식과 그 

표현방식에 따른 매체들을 통틀어 점검해 보는 기회가 되었다.   

 본인의 독특한 사적 경험과 시각, 그리고 다양한 사고를 지향하는 태도가 

관객에게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고민은 앞으로 

나에게 큰 숙제로 여겨진다. 그러나 본 논문을 통해 소재에 대한 객관적 

점검, 태도와 표현방식의 일치성, 매체의 선택 등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분석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작품에 있어 더 명확한 

주제의식을 가지고 본인 만의  표현방식을 강화해 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65	  

그  림  목  록  

 

<그림 1> encounter #1, 2011, 에칭과 실크스크린, 54.5x 78.8cm 

<그림 2> encounter #2, 2011, 에칭과 실크스크린, 54.5x 78.8cm 

<그림 3> 문고리 새, 2012, 연필과 색연필과 펜, 35x 42cm 

<그림 4> 바나나 꽃 펌프, 2012, 종이에 연필과 색연필, 수채, 27.7x 39.4 cm 

<그림 5> 가로등의 인사, 2012, 목탄과 오일바, 79 x 110 cm 

<그림 6> 가로등 달, 2012 목탄과 오일바, 40 x 55 cm 

<그림 7> 가로등과 달사람, 2013, 콜라그래피, 45x 60 cm 

<그림 8> 가로등 나무, 2014, 동판 에칭, 45x 60 cm 

<그림 9> 소쿠리의 그림자놀이, 2013, 디지털 이미지 

<그림 10> 소쿠리만다라>, 2013, 디지털 프린트, 120 x160 cm 

<그림 11> 하이브리드, hybrid, 2013, 싱글채널 비디오, 1:08 

<그림 12> 하이브리드, hybrid, 문고리와 그림자 설치의 일부분 사진 

<그림 13> 파랑새, 2013, 구둣주걱과 깃털, 220x 20cm 

<그림 14>새가되려는 발, 2013, 싱글채널 비디오 6:00 

<그림 15>가로등 달사람, 2013, 에칭과 아쿼틴트와 콜라그래피, 60x 90 cm 

<그림 16> reincarnation #1, 2014, 목판과 콜라그래피와 콜라주, 60x 90 cm 

<그림 17> reincarnation #2, 2014, 목판과 콜라그래피와 콜라주, 90x 120cm 

<그림 18, 19, 20, 21>가로등 연작, 2014, 에칭과 콜라그래피, 각 60x 90 cm 

<그림 22> 밤에 자라고 있다, 2014, 에칭과 콜라그래피, 콜라주, 각 45x 60 cm 

<그림 23> 밤에 자라고 있다, 2014, 에칭과 콜라그래피, 콜라주, 각 45x 60 cm 

<그림 24> 파랑새, 2013, 구둣주걱과 깃털, 220x 20cm 

<그림 25> 하이브리드 hybrid, 2013, 영상설치, 혼합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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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무제, 영상 프로젝터 설치 

 

 

참고그림  

 
<참고그림 1> 조르지오 데 키리코, turning spring, 99.5x124 cm, 1914, 캔버스에 유화  

<참고그림 4> 막스 에른스트 Blitze unter viezehn Jahren, 1925, 종이에 프로타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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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have  inte r e s te d in the  diffe r e nce  be tw e e n obje c ts  tha t  I 

obje c t ive ly  s e e  and r e cognize  by  s ubje c t ive  w ay s . We  ne e d 

common r e cognit ion and language  s y s te m to communicate  e ach 

othe r . T hos e  ar e  the  common agr e e me nt , but  the y  cannot  e x pr e s s  

our  w or ld and individual dive r s ity . How e ve r  w e  ar e  accus tome d to 

common w ay  of s e e ing and s ome t ime s  w e  be lie ve  tha t  is  the  t r uth 

and the  r e a lity . I cons ide r  the  r e a lity , as  var iable  va lue s  the r e for e  

the r e  ar e  not  only  one  t r uth and be lie f as  w e ll. Living e x pe r ie nce s  

in the  Unite d S ta te s , J apan, and Kor e a  s e r ve  as  s t r ong mot iva t ion 

for  my  thoghts . Dur ing this  jour ne y , I confus e dly  e x pe r ie nce d 

var ious  cultur a l backgr ounds  and r e a lize d tha t  the r e  is  no s olid and 

pe r me r nant  cultur a l nor m e x is t .  S ince  the s e  e x pe r ie nce s  w e r e  

fr e e d my  inne r  s e lf fr om any  s ubor dinat ion, I am inte r e s te d in 

s ubje c t ive  e x pr e s s ion. Ut ilizing pe r s pe ct ive  and imaginat ion gaine d 

fr om t r ave r s ing fr om a  cultur e  to anothe r , I pr e s e nt  pe r s onal 

ps y chology  and pr oduce  w or ks  in abs t r ac t  and me taphor ica l manne r  

for  ope n inte r pr e ta t ions  a t  the  s ame  t i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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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he r e  is  a  dis tance  w he n I pe r ce ive  the  obje c t  by  phy s ica lly  s e e  

thr ough e y e s  and s e nce  it .  T hr ough my  s ubje c t ive  pe r ce nt ion, my  

fe e ling is  ve r y  s ubt le  and uncons cious ne s s  and imaginat ion came  

out . Eve n though it  is  ve r y  vivid for  me , the y  ar e  judge d s t r ange , 

unfamiliar  and illogic  in obje c t ive  vie w  point . I appr e c ia te  this  

diffe r e nce . Whe n I find s ome thing unfamiliar  and s t r ange , it  a ls o 

caus e  ne w  s t imula t ion and give  me  cur ious ity . T his  ambivale nt  

r e ac t ion could be  ca lle d the  une x pe cte dne s s .   

 T he  une x pe cte dne s s  has  quality  of a r ous s ing habitua t ion. As  I us e  

the  imaginat ion in or de r  to e liminate  the  confus ion and anx ie ty  

r is ing fr om a  thought  tha t  r e a l t r uth cannot  e x is t , I be gan to s e e  the  

pos it ive  ae s the t ic  va lue  tha t  it  pos s e s s e s . In or de r  to appr oach the  

da ily  live s  w ith mor e  micr os copic  point  of vie w , I chos e  obje c ts  as  

my  s ubje c ts , and s ought  to de pic t  ne w  daily  live s  image s  w ith my  

unique  vie w point  and imaginat ion.   

 I e x pr e s s  the  ambivale nce  of r e a lity  and ide al tha t  I fe e l w ith 

abs t r ac t ion thr ough line ar  s hape s  on blank- and- w hite  backgr ounds ; 

de s ign e le me nts  s uch as  collage  of na tur e  image s  ar e  

me taphor ica lly  adde d on top of it .  I could e ffe c t ive ly  r e fine  the  

s ubje c t ive  dr aw ing and combine  it  w ith collage  thr ough e ngr aving. 

Some t ime s  I e x pand the  me thod of pr e s e nta t ion by  e x pr e s s ing the  

ir ony  of r e a lity  tha t  I find in imaginat ion humor ous ly  ut ilizing thr e e -

dime ns ional me dium or  vide o.   

 T his  s tudy  de ve lope d my  w or k pie ce s  logica lly  and c las s ify e d by  

s ubje c t  mat te r s  and e x pr e s s ion. I w as  able  to find the  pr oble m and 

ne w  vis ion for  my  futur e  w or k thr ough the  w or k pr oce s s  fr om the  

as s umption to e x pr e s s ion. I be lie ve  this  s tudy  w ill be  me aningful to 

s e ar ch for  the  dir e c t ions  in my  w or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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